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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안팎으로 너무 힘들었던 2020년이 그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
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가
는 우리 인생길임을 확신하며 더욱 주 앞으로 달려가
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
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
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코로나19라는 암울한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은 가장 힘든 시

기에 사람들은 성경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 한마디로, 격동의 

한해 가운데 정말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과 격려와 희망의 

원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 나가

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경읽기 앱인 유버전(YouVersion)

과 성경 게이트웨이(Bible Gateway) 웹사이트는 2020년 한 해 

동안 특별히 두려움, 치유, 평화 등의 용어에 대한 성경 검색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고 게재했다.

‘YouVersion’은 “2020년에만 전체 검색이 80% 증가해 전 세계

적으로 약 6억건의 검색을 기록했다”고 했고 그 중에 “이사야 41

장 10절은 앱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읽고, 북마크 된 구절로 선

정됐다”고 밝혔다(2020’s Most-Read Bible Verse: ‘Do Not Fear’).

이사야 41장 10절은 앱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읽고, 북

마크 된 구절로 선정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

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YouVersion’의 설립자인 바

비  구 르 네 왈 드 ( B o b b y 

Gruenewald)는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힘, 평화, 희망

을 위해 성경을 찾습니다. 

"2020년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싶다고 말하는 해이지만, 우리

는 하나님께서 성경 앱을 사용

해 답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하는 

해로 봅니다."

또한 주요 사건과 관련해 성

경 검색이 급증했다. 올해 초 

몇 달 동안 '공포'가 앱의 상위 

검색어, 봄에는 '정의', 그리고 1

년 내내 '치유'가 검색어로 가장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Bible Gateway사이트 역시 

유사한 검색 경향을 보고했다. 

3월에 미국 COVID-19 봉쇄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질병을 

없애는 것에 대한 유행성 관련 

구절은 평균보다 약 90배 더 

많은 인터넷 초당 접촉 수를 나

타냈다.

이 사이트는 또한 인종차별, 

정의, 억압과 관련된 검색어가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다음 

주 평균의 100배로 급증했으

며, 정부 권위와 관련된 구절이 

선거일 평균보다 50배 이상 증

가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예레미

야 29장 11절이 지난 몇해 동

안 검색된 것처럼, 성경 검색에

서 가장 높은 구절 순위를 차지

한 반면, 역대기하 7장 14절은 

3위까지 급상승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

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을 고칠지라.” 이 구절은 일반

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문에서 인용됐으며, 2016

년 선거 당시 가장 많이 검색된 

구절이었다.

Bible Gateway에서 “두려움”

과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한 

검색은 작년에 비해 증가했으

며, 가장 인기 있는 영어키워드 

검색에서“두려움”이 6위를 차

지했다.

올해와 2018년 모두 성경 앱

의 전 세계 최고 구절인 '두려

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확신

은 미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

화국, 네덜란드, 필리핀에서 1

위에 올랐다. 가나에서는 가장 

많이 찾은 구절은 빌립보서 4

장 6-8절(“염려하지 마십시

오…”)이고, 케냐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모든 일에 하나님이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이다.

두 국가 모두 사하라 사막 이

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중 하

나였으며, 2020년에 앱에서 전

체 성경 읽기가 급증해 작년에 

비해 1/3 이상 증가했다. 

YouVersion에 따르면 에티오

피아에서는 성경 참여가 6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동일 앱은 2020

년에 읽은 성경의 436억 장을 

추적했고 5억 구절을 공유했으

며 기록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

웠다.

성경 독자 수에 대한 설문조

사에서 COVID-19로 인한 감

소가 나타났음에도 앱을 통해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미국성경공회(ABS) 설문조

사에 2020년 성경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매일 성경 사용자의 

비율이 전년 초 14%에서 6월

에 8.5%로 떨어졌다. ABS에 따

르면 성경 독자의 65%가 디지

털보다 인쇄된 성경을 읽는 것

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CT, 유버전/게이트웨이 성경 앱 2020년 가장 많이 읽은 성경구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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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이 지난 4일 마리화나(대마초) 비범죄화 법안을 통과시

켰다. 의회가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금지를 종식시키는 법

안을 통과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보적인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찬성 228표 대 

반대 164표로 ‘마리화나 기회재투자 및 기록말소(MORE)법’을 통과시

켰다. 마리화나를 비범죄화 하고 관련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

성이 높은 만큼 이날 법안 통과는 대체로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표결은 한 때 환각물질로 취급됐던 마리화나에 대한 여

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리화나는 미국 15개주에서 

합법화 됐고,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마리화나 비범죄화

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ouse Passes Historic Marijuana 

Decriminalization Bill : Though considered to be a largely symbolic 

move, it nevertheless marks the first time a chamber of Congress has 

voted to end the federal prohibition of marijuana).

HuffPost, 상원통과 가능성 낮지만 마리화나에 대한 여론 변화 상징

미 하원,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

″나머지 미국인들(의 여론)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법안을 공동

으로 발의한 얼 블루머나워 하원

의원(민주당, 오리건)이 밝혔다.

하원은 찬성 228표 대 반대 164

표로 마리화나 비범죄화법을 통과

시켰다. 민주당에서는 반대 6표가, 

공화당에서는 찬성 5표가 나왔다. 

마리화나는 1970년 연방마약

정책에 따라 통제물질로 규정돼

있다. 의학적 가치가 적고 남용 가

능성이 높다고 평가돼 1급 마약류

에 속한다.

<3면으로  계속>

이사야 41:10...‘치유’‘두려움’‘정의’ 검색 기록적



많은 뇌과학자와 심리학자

들은 우리가 사회적, 감정적 

촉감의 인식을 위해 일반적인 

촉감과 다른 특별한 인식경로

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이 경로를 통해 우리는 

애정이 담긴 접촉을 인식한 

후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 

부위인 뇌섬엽(insula)에 이를 

전달한다. 이러한 애정이 담긴 

접촉 또한 아기의 인지적 사

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4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

로 한 한 연구는, 아기들을 부

드럽게 쓰다듬었을 때 아기들

이 사람의 얼굴을 더 잘 기억

한다는 것을 보였다. 즉, 느리

고 애정이 담긴 촉감은 얼굴

과 같은 사회적 자극에 주의

를 기울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신체적 접촉은 양 뿐만 아니

라 질도 중요하다. 최근 우리

는 12개월 된 유아는 어머니

의 신체적 접촉이 갖는 의미

를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 실험이 모자간의 

신체적 접촉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때문에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

방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들을 관찰하면서 

두 사람이 신체적 접촉의 형

태로 서로의 필요를 전달한다

는 것을 관찰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덜 관심을 보이는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다소 거

칠거나 제한적인 신체적 접촉

을 했고, 아이들은 이에 대응

하듯 어머니에게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즉, 신체적 접촉이 하나의 

언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마치 

언어를 배우듯 사랑하는 이들

과의 접촉을 통해 신체의 언

어를 배우는 것이다. 또, 매일

매일 이 접촉을 이용해 자신

의 감정을 전달한다. 자신이 

두려운지, 행복한지, 사랑에 

빠졌는지, 슬픈지, 그리고 성

적으로 흥분했는지를 상대에

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상대가 

사용하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그가 어떤 의도와 감정을 가

졌는지를 매우 잘 읽어낸다. 

우리는 사람들을 실험실로 

초청해 실험자가 신체적 접촉

을 통해 어떤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려 했는지를 평가하도

록 했다. 이 접촉은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혹은 연인 사이

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리게, 

또는 모르는 이들 사이에 이

루어지는 것처럼 거칠게 주어

졌다. 사람들은 느린, 애정을 

담은 접촉에서 사랑을 읽은 

반면, 빠른 접촉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특히, 

뇌섬엽에 손상을 입은 이들은 

접촉의 의미를 잘 읽어내지 

못했다. 이는 피부에서 뇌로 

이어지는 특별한 감각이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신체적 접촉에는 의사소통

의 용도 외에도 권력관계를 

설정하는 역할도 있다. 서구의 

전문직 사람들은 종종 첫 만

남에서 악수를 할 때 손에 일

정한 힘을 준다. 이 악수는 자

신감과 자신의 능력을 의미하

며,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에게 묻게 된다. “나는 이 사

람에게 일을 맡길 정도로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걸까?” “이 

사람에게 우리 애를 맡길 수 

있을까?” 

악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면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

다. 이는 악수가 상대와 신체

적으로 만나는 첫 순간이기 

때문일 수 있다. 악수는 또한 

동의, 계약, 서명의 역할을 한

다. 신체적 접촉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과 취약성이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를 맺

게 하는 기능으로 이어진 것

이다. 실제로 악수는 두 사람

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겨

났다고 한다.

이 신체 접촉의 언어는 일

생동안 우리가 자신의 몸과 

자신을 연결하는 방식에 영향

을 미치며, 심리적 안정감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다른 일련의 연구를 통해 거

식증에 걸린 이들이 애정을 

담은 신체적 접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했다. 거

식증이란 섭식장애의 하나로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

보며,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

용을 회피하는 증상을 말한다. 

우리는 거식증 환자가 사회

적 상호작용에서 즐거움을 느

끼지 못하는 것이 이 질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

다. 두 건의 연구를 통해 우리

는 거식증을 가진 이들은 자

신의 팔에 부드러운 단일자극

이 주어졌을 때 정상인에 비

해 즐거움을 덜 느낀다는 것

을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거식증에

서 회복된 이들도 여전히 신

체적 접촉에서 일반인에 비해 

즐거움을 덜 느꼈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 접촉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이 일

시적인 것이 아닌, 보다 타고

난 특징이며 이 특징이 거식

증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신

체적 접촉과 정신건강의 관계

를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곧, 인간은 행복을 위해 

접촉을 필요로 한다.

그럼 신체적 접촉이 금기가 

된 이 시기가 인간의 접촉본

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까? 사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간에게 타인과의 접

촉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사

회적 접촉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는 인간이 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때로 신체적 접촉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전적으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신체적 접촉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

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타인에 

대한 공포, 감염에 대한 공포,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일상적으

로 이뤄지던 친구들과의 포옹

이나 악수, 등을 토닥이는 행

동 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물

리적 거리두기는 우리 피부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셈이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19가 지나가고 나면 가장 하

고 싶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껴안는 것’을 이

야기한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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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

던 이야기가 한국의 홍길동전에 나

온다.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미국에도 있

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못하고 홀리데이라고 부르

라고 강요받았었다. 카드도 Merry 

Christmas보다 Happy Holiday라는 

이름으로 잔뜩 만들어져 있었고 쇼

핑몰마다 성탄절이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장식되어 있곤 했다. 진정 

그렇게 부름이 특정종교만 즐기는 

날이 아니라 모든 인종이 즐겁게 보

내자는 정치가들이 알량한 배려였

던가.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홀리데이라는 이상한 단어와 바꿀 수 

없다. 

사실 나도 그 노래를 좋아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감미로운 노랫말과 멜로디에 쏙 빠져 매년마다 성

탄절에 눈이 왔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던가. 크리스마스에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되고 나의 일 년 동안의 더러움 덮이고 또 

예쁜 여학생과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 위로 뽀드득 뽀드득 첫 발

자국 소리를 내며 걷고 또 걸어보길 꿈꾸었었다. 그러나 크리스

마스는 하얀 눈의 꿈과 바꿀 수 없다. 

크리스마스에는 정말이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믿고 싶었고 

그가 가져올 선물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루돌프 사슴이 끄는 마

차를 타고 착한 아이들을 찾아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에 성탄절 

며칠 전부터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기도 하지 않았던가. 오 헨리

의 크리스마스선물이야기도 가슴에 저몄다. 크리스마스가 다가

오자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했다. 아내는 남

편에게 시계가 있는데 시계 줄이 없기에 시계 줄을 선물하려고 

했다.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긴 머리를 빗을 머리빗이 없기에 

그것을 사주려고 했다. 아내는 머리칼을 잘라 팔아 남편의 시계 

줄을 샀고,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빗을 샀다. 그

날 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저녁을 먹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

는 오 헨리의 작품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곤 했다. 그러나 크리

스마스는 그 어떤 비싸고 멋진 선물과 바꿀 수 없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맨해튼 록펠러센터 앞에는 크고 화려

한 크리스마스트리가 번쩍인다. 팬데믹 때도 예외는 없다. 우리 

동네에서도 벌써부터 볼 수 있었는데 몇 집 건너 어느 집 앞에의 

성탄트리는 그 집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의 

다른 집, 상점, 여러 빌딩 앞에서도 볼 수 있다. 밖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당 안에도 우리 집 안에도 2020년 성탄트리가 세워졌

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탄트리와도 

바꿀 수 없다.

크리스마스에 간과할 수 없는 풍경은 구세군 자선냄비를 앞에 

놓고 딸랑딸랑 종을 치는 모습일 것이다. 그 소리를 좇아가 이웃

을 돕는 마음을 담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구제

하는 날로 바꿀 수 없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비장(

悲壯)한 날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전무후무(前無後無) 날이다. 

구원이라는 인류 최대의 소망(所望)이 임한 날이다. ‘엿장수 맘대

로’ 라는 말이 있다. 어느 누구도 고귀한 크리스마스를 엿장수가 

맘대로 엿을 바꾸어주듯 다른 것과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물론 우

리도 자기 맘대로 엿을 잘라주는 엿장수 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이

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 칼럼

크리스마스와 엿장수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뉴노멀”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touch!
Aeon, 인간 신체적 접촉 전문연구자 라우라 크루시아넬리에게 듣는 “촉감”의 필요성(하)

신체접촉 통해 신체 언어 배우고 자신의 감정 전달
                          권력관계 설정 역할도...잃을 경우 큰 대가 치러야 



<2면에서 계속>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은 

우리의 표현 속에도 들어있

다. 계속 연락을 취하자

(keep in touch)는 말과 당

신의 친절에 감동받았다는

(touched by your kind 

gesture) 말에도 접촉을 의

미하는 단어가 들어간다. 

어떤 이들은 기술이 타인과

의 새로운 물리적 접촉방

식, 곧 담요를 껴안거나, 화

면에 키스를 하거나, 전자

기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

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런던대학은 ‘좋

아요’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감정적 표현을 의미하는 이

모티콘으로 질감이나 물질

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먼 곳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촉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기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게 자신

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싶

을 때 내가 가진 기기가 따

듯하고 부드러워지며, 반대

로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할 

때는 차갑고 거칠어지는 그

런 기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기기는 매우 다양한 

용도를 가질 것이다. 신체

적 접촉이 부족한 노인들, 

혼자 사는 이들, 그리고 고

아원의 아이들에게도 도움

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15%에 

이르며, 고독사의 비율 또

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촉감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물론 이런 기기는 진짜 

접촉을 대체하기보다는 보

조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누군가와의 육체적 

접촉을 통한 친밀감은 후각

이나 청각, 상대의 체온 등 

다른 감각과 함께 자극되는 

것으로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자극이다. 신체적 접

촉은 바로 여기, 바로 옆을 

의미하며, ‘우리는 지금 여

기에 함께 가까이 있다’를 

말해준다. 

오늘날 촉감 외의 다른 

감각은 쉽게 디지털화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얼

굴을 보기위해서는 줌을 키

면 된다. 하지만 신체적 접

촉은 같은 공간과 같은 시

간을 필요로 한다. 설사 촉

감이 디지털화 되더라도 이 

공간과 시간의 감각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 

된 촉감은 진짜 포옹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신

체적 접촉의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바보 

같은 일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적 

실험결과들도 이런 내 생각

을 지지한다. 신체접촉을 

잃을 경우 인간은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간

이 가진 가장 섬세한 언어

인 동시에 새로운 인간관계

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

리는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원래 갖고 있던 것

까지도 잃어가고 있다. 

인간은 신체적 접촉을 필

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 “뉴노

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

요한 우선순위로 둬야 할 

사실이다. 서로 껴안는 것

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 과학자이

자 인류의 일원으로써, 나

는 접촉의 권리를 주장하며 

누구도 접촉에 굶주리지 않

는 세상을 꿈꾼다.

매년 11월은 다양한 선거가 있고 더군다나 올해

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후보자로 나선 분들을 지지하

거나 응원하는 친구나 이웃을 보게 됩니다. 특정 후

보자의 캠프에서 일하면서 후보자와의 친분을 은근

히 드러내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고위공직자를 친구나 친척

으로 둔 사람들이 누려왔던 특권층에 대한 그리움의 

후유증이라고나 할까요. 먼 타국에 새로운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그 향수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권층, 즉 권력의 중

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신앙인의 건강한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라

는 생각을 하며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권력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느브갓네살의 후손이었

던 벨사살 왕이 왕후와 후궁들 그리고 귀족들을 위해 특별히 베푼 연회석 상에

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글의 의미를 알기 위해 

다니엘이 왕에게 소개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권력에 대한 가장 깔

끔하고 간단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내용인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

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가 특별히 자신이 대단한 것처

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앉힐 수

가 있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쫒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권력

자들에게는 더 많은 고민과 생각과 의미를 부여하시고 평범한 우리에게는 그렇

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주님의 행

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신 후 삼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들이 일러 줍

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었고 갈릴리로 가실 테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안

내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

시는 것일까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헤롯궁궐이나 권력자들의 저택, 혹

은 빌라도 총독의 관사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이후에 있을 복음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님은 변방의 갈릴리 땅으로 발을 옮기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권력자나 그

들의 저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긴 가난하고 평범

한 갈릴리 변방의 제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세계 선교와 복음화의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속적인 권력이나 그 권좌에 앉은 사람들을 특이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

다. 하나님의 관심은 느브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었고 에스라였

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좁고 가난

한 사업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마음을 두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글을 쓰면서 권력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한 그 권력자를 존경하

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아울러 권력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 즉 세금을 내는 것과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인들이라도 권력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

니다. 더 나아가 그 이상 권력에 대해 특별한 옹호나 도움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

지 않습니다.

선거철에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

다. 오히려 이런 권력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관점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담대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은 헤롯궁궐이나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아닌 

제자들의 땀 냄새가 나는 땅, 바로 갈릴리였고 가난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주

님을 바라보며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thechoi82@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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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시론

선거철을 보내면서...

뉴노멀”에 가장...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주 정부들은 저마

다 법을 만들었다. 연방정

부 금지안이 있지만 미국

인 3명 중 1명은 현재 성인

의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

화나 사용이 합법인 주에 살

고 있다.

지금까지 15개 주를 비롯

해 컬럼비아 특별구는 21세 

이상이 마리화나를 오락용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투표법이나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

화한 곳은 38개 주에 이른

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

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

의 2 이상이 마리화나 사용

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

고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인종

차별 문제로도 보고 있다. 

대마초 소지로 연방법에 걸

려 범죄자가 된 이들 상당

수가 유색인종이었기 때문

이다.

지난해 미국시민자유연

맹(ACLU)의 조사결과, 약

물사용비율이 비슷했음에

도 흑인들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

인들보다 3배 이상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 법안에는 마리

화나 관련 범죄 기록을 삭제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마리

화나 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

유만으로 연방정부 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

다.

5%의 마리화나 소비세를 

부과해 ”‘마약과의 전쟁’으

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직업교육 기금을 조성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 중 대부

분은 흑인과 아시아인 등 소

수인종이다.

″마리화나 금지법의 계속

된 집행은 연간 60만건 넘는 

체포로 이어졌고, 인구상으

로는 (마리화나) 사용 비율

이 비슷함에도 마리화나 소

지 혐의로 체포될 확률이 백

인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유

색인종에게 불균형적인 영

향을 끼쳤다”고 하원이 밝

혔다.

″마리화나 소지 경범죄

가 경찰폭력으로 번지는 일

이 너무 자주 발생했다. 많

은 사람들에게 마리화나 금

지법에 대한 선택적인 집행

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

가 되고 말았다.”

블루머나워 의원은 의회

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3세대에 걸친 흑인 및 황인 

청년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리화나 금

지법과 차별적인 법 집행으

로 소수인종의 ”삶이 무너

지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 법안

이 ”그 재앙을 종식시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

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

는 이 법안을 일축한 바 있

다.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

인 코로나19 지원법안 협상

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이 

‘하찮은’ 법안에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단순

히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넘

어서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

히 했다. 

″가혹한 마리화나 (금지)

법은 인종 간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됐다.” 척 슈머 민

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밝혔

다. ″하원이 방금 마리화나

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지를 

마침내 종식시키고, 형사사

법개혁을 진전시키고, 동등

한 경제적 기회 조성에 기여

할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

뎠다.”

미 하원,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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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에

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

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

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하에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

장을 합니다. 

우연히를 주장하는 사람들

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은 진

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

게 진화되었느냐고 물으면 

그들이 꼭 하는 말은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어떤 사건

으로 말미암아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

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

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

신 대로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

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

들을 성취해나가심을 고백해

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

에서 말 표현 가운데 ‘재수가 

있다’거나 ‘운이 있다’라는 표

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이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의

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이

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

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연히처

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연이라는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에스더 전체 본문 중

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

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

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선

택되기까지 모르드개의 말에 

순종을 잘한 것이나 하나님

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사치스럽게 인위적으

로 치장하지 않은 모습이나 

모르드개가 충성되게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암살자들

의 계획을 알고 에스더를 통

해 왕에게 고한 것이나 에스

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 궁중일지에 기

록된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

난 일처럼 보이지만, 아하수

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

하고 4년 동안 독수공방 지내

다가 에스더를 왕후를 취하

게 되는 일에는 하나님이 반

드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

음을 봅니다. 

아하수에로왕이 통치하는 

그 넓은 땅, 왕국 속에서 수많

은 처녀가 있었는데도 불구

하고, 단 하나의 유대 처녀인 

동시에 고아인 에스더가 왕

후로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대학살의 위기 앞에서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일에는 반

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

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

운데 수많은 메대와 바사 가

운데 수많은 처녀 중에서 에

스더 한 명을 왕의 아내로, 왕

후로 세우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

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지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평가를 거쳐 선택되

어 왕후로 왕에게 선택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처녀들은 

12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몸을 담그고, 나머

지 6개월 동안에는 향품과 향

수 등으로 몸을 정결케 하는 

절차는 왕궁 내시의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준비가 다 끝나고 선택의 날

이 되어 왕 앞에 나아갈 때, 

처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

하든지 갖고 나갈 수가 있었

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자신을 왕 앞에서 돋보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

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왕 앞

에 나아갈 때 내시 헤개가 정

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에스

더는 인위적인 꾸밈이나 장

식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

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에스

더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

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 온 

것이지 자원해서 온 것이 아

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님의 선택 속에 이끌림을 받

는 사람은 인위적인 꾸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기 위하여 수단 방

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

을 이루려고만 하는 어떤 영

웅이나 위인의 이야기로 성

경을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

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

별히 역사서를 읽을 때 유의

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

하는 사람들은 위인전이나 

영웅집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그들의 삶을 

본받자고 하거나 그들의 신

앙을 본받자는 결론을 내리

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고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

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이 부분에서 

혼동되면 성경을 잘못 보는 

시각이 형성되어 내 영혼에 

전혀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

게 됨으로써 모르드개가 왕

에 대한 충성이 기록되어 있

고 이 기록으로 인해 모르드

개를 높여주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

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

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학살에서부터 구원

하시려는 섭리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이미 여러 단계를 통

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셨던 것입니

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에 모

르드개가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연

히가 아니라 반드시 하신 것

입니다. 왕을 해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왕을 죽이고

자 하는 반역행위를 모르드

개가 눈치 채고 에스더를 통

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

고 그렇게 함으로써 에스더

는 왕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받게 되었으며 모르드개의 

공로가 왕의 궁중 일지에 기

록된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연히와 반드시의 대한 

표현의 차이는 일상생활 가

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

앙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코로

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

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에게 와야만 했다는 것이라

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한 거

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

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땅

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우연히 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던 것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를 선포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

는 은혜를 베푸시다가 십자

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

하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

에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나라로 우리

를 데리고 가실 것임을 약속

하시고 승천하신 후 탄생된 

교회는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삼천 명 혹은 오천 명씩 회개

하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 속

에 서로서로 돌보며 만족할 

무렵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

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

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과 성

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보다는 예루살렘 중심으

로 사역이 국한되어 점점 망

각해갈 때 헤롯 왕과 로마 황

제의 핍박 때문에 제자들은 

소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일로 반드시 소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하

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

다.

마찬가지로 한동안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내 교

회,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

리가 건축한, 우리가 마련한 

것에 집착하여 전 세계를 향

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

다. 세계 선교를 한다고는 하

지만 복음이 상실된 물질 공

세와 과시적 사역에만 집중

했습니다. 한 영혼의 회심의 

열매나 진정한 예배자의 양

성보다는 숫자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습관적

인 종교놀이에 중독된 상태

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습관적이던 예배 형태는 무

너지고 대면예배조차 건강 

안전 우선이라는 집단적 세

뇌적 정치적 공세로 모일 수 

없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를 드려야 하는 현실에 놓이

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라는 용어 아래 감시와 간섭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비대

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해

서 실망하거나 등한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을 비롯한 주님의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옥중서신

을 써야만 했던 상황이 바로 

비대면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러한 결과 서신서를 통해 복

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서신

서를 글로 직접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것을 보면 어

쩌면 비대면의 예배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청교도 400주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끼리 30명에

서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모임이었겠지만 코로나로 인

해 영상으로 모임을 하면서

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

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를 하

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은혜였

습니다. 그러한 일이 가능하

게 해주는 상황이 지금의 비

대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아닌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

이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 노

예로 팔려 간 요셉이 바로에 

의해 권력자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바로 

그곳에서 언약의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

고,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나일강에 흘러가던 가운데 

건짐을 받아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신 것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서 해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

었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신 것

은 예루살렘 성벽과 유다 민

족의 재건에 그 목적이 있었

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하신 것에는 떼죽음의 위기

에 빠질 수밖에 없던 유다 민

족을 대학살로부터 구원하시

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뜻 없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환

경에 대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므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대로 항

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당면하게 되는 상황

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항

상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

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

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

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

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

다.

김성일 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푸/른/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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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

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

하고 주만 바라볼찌라’... 2020 

연말특별새벽부흥회가 시작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 작곡가 박성호씨는 달동

네에 살면서 폐결핵을 앓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 경제

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당

시 25세 청년으로 인생의 가

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

었던 그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

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만든 곡이 ‘주만 바

라볼찌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를 보기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

다. 주만 바라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정말 주만 바라보면 실타래처

럼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해결

됩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인

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염

려와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있

습니까? 나에게 당장 필요한 

돈이 하늘에서 덜어집니까? 

주만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

인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주를 바라보

기 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줄 수 있

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바라봅니

다.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바라봅니다. 

이것저것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바라보다가, 더 이

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입니

다. 

김진선 시인의 ‘하나님은 3

등입니다’란 시 제목처럼 항

상 주님을 차선책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바

라보는 일이 최우선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

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

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

직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킨다

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싱

글 포커스를 한다는 의미입니

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자

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러시아의 속담처럼 이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

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

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

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한 마

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

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우

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

가 당하는 수치가 무엇인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 우리의 

용기,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

자, 우리의 기쁨,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

다. 

힘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 때 박성호 형제처럼 주

만 바라봅시다. 내 손에 쥔 것

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

지 않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

지지 않아도 믿음의 주요 온

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

봅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

던 길도 보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나

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

리를 항상 응원하시는 주님만

을 바라봅시다. 주님만 온전

히 바라며 기도합시다. 앞으

로도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

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새 길

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믿음

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주만 바라봅니다    



대장부의 마음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하

여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고 말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다. 마

지막 생명의 불꽃을 다해 자신

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의 가장 소중한 때에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가

장 삶에 대해 진실할 수밖에 없

는 그 때에 유언을 남긴다. 그

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

했던 것을. 그렇게 사랑하며 돌

보았던 자기 백성들을 그의 손

에 맡기며 사랑하는 아들 솔로

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 첫 

마디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다. 원문에서는 ‘너는 강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

어라’는 뜻을 드러낸다. 남녀의 

차별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남녀의 구별적인 의미가운데 

남자에게 요구되는 특성으로서

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다. 

강하다는 것과 남자라는 의

미가 중첩적으로 강조되고 있

다. 한마디로 ‘강해라, 정말 강

한 사람이 되어라’는 뜻이다, 다

윗 자신의 평범하지 않는 삶, 

죽을 고비를 넘기며, 배신과 배

반과 생사를 넘나드는 일들을 

겪으며, 그렇게 결론되어진 말

을 내어놓는 것이다. 그런데 이

런 표현은 다윗에게 뿐 아니라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내

용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녀같이 사

랑하는 그 사명의 후계자들에

게 주는 말이다. 모세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귀

한 사명 앞에 마음을 강하고 담

대히 하라고 강권했었다. 바울

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려워하지 말고 은혜 속에서 강

한 주의 군사가 되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

하나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던 

흔적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순전한 마음

그렇게 다윗이 대장부의 마

음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유언과 연결해보면 

뜻이 분명하다. 다름 아니라 ‘말

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리하

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는 말씀

이었다. 오직 여호와의 명을 지

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다윗에게 

사나이다움은 무엇인가? 대장

부가 누구인가? 남자다움이 무

엇인가? 힘세고 튼튼하고, 가슴

에 털도 있고, 야심만만하고, 배

짱 있는 사람인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말함이 

아니다.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

함의 용도 오직 한 가지, 하나

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도록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사나이 

대장부임을 말하는 것이다. 내

면의 심지가 강하고 견고하여

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

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다.

실제 다윗의 외모는 사무엘

이나 그의 가족 부모형제마저

도 인정할 만한 지도자의 외형

이 아니었다. 성경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그에

게 외모는 관심 밖이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를 아름답다고 표

현한다. 무엇이 가장 대장부 사

나이다우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광야의 

시와 노래를 통해 능히 짐작이 

된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치 아

니하고 마음중심에서부터 하나

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

기위해 몸부림을 쳤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면 다윗은 주

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

고 지체치 아니하였노라고 고

백한다. 시편 119편 101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

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

하였다고도 고백한다. 그렇게 

세상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의 순전한 신앙

이, 마침내 그를 대장부이면서

도 아름답고 흡족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

었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맛보

아 경험하였던 아름다운 영적

고백들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

는 자녀 솔로몬에게도 동일하

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속 영혼의 존귀함

광야를 쫓겨 다니며 그는 복

마전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세상살이에는 유혹과 좌절이 

많다. 그런 세상에서 그를 붙들

어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

나님의 말씀이었다. 사울과 같

은 인생을 한칼에 죽일 수 있었

지만, 그는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의 교훈

에 충실하였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보다 말씀대로 순

종함을 통하여, 그는 세상 사람

들 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면서

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결이 다른 길을 갈 수 있

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

이 다윗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

이 되었다. 

고생하는 부하 장수들의 청

을 따라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

의 기름 부은 왕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성경과 다른 급격한 

상황윤리에 자신을 방임할 수

도 있었지만 그는 끝내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것이 그의 영혼

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 영혼

의 존귀함을 하나님이 인정하

셨고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인

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선명

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만약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부하

들의 행위를 방임했다면 어떻

게 되었을까? 순간적인 자유와 

해방은 맛볼 수 있었을지 몰라

도, 그 역시도 자신의 왕권에 

칼을 들이대는 부하들을 보게 

되었을 런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

심 앞에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과 해석을 다 제거하는 다윗 앞

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딱 멈춰서는 

대장 다윗을 보면서 부하들도 

다윗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과 그의 나라를 섬기는 것임을 

알고서, 자신들의 위치가 그저 

먹고 살기위해 모여든 억울하

고 마음 상한 세상의 버려진 인

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공동체의 존귀한 

멤버임을 생각하며 저들 공동

체도 새로워졌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영적지도자에

게서 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

시는 영적권위들을 볼 수 없을

까? 세상의 악함과 종말시대 성

도들의 불신앙을 탓하기 전에 

과연 교회나 목회자가 무엇으

로 그 준거를 삼아 삶의 방향과 

목양일념을 실천하는 가를 생

각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

씀을 세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

며 그에게 그럴만한 영적권위

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말씀순종과 형통의 근거

그렇다면 왜 말씀에 대한 강

한 순종이 삶의 형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존재의 본

질에 연유한다. 하나님께서 흙

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

람을 만드셨다. 이처럼 사람이

란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

성되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생은 항상 먹어야 하고 마셔

야 하고 몸을 위해 공급되는 여

러 가지 의식주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신 

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은 늘 ‘먹고 살기 바쁘다’는 말

로서 자신의 육체적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다르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 성경대로 

믿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

들어진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

므로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

다, 인생살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라며, 그렇게 허무

적으로 이야기해도 절대 동의

할 수가 없다. 사람은 결코 세

상의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만

족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

이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은 육체

의 떡만으로 살 수 없고, 영혼

의 양식을 필요로 한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며 영혼의 양식

을 먹어야 산다. 영혼도 배부르

게 먹어야 산다. 그 영혼이 원

하는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

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으로 사는 것’이라고 창세기부

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영혼

의 양식인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

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육

신의 것만 구하는 인생을 보라. 

반드시 그 영혼이 병들고 아파

하게 된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

인 말씀을 먼저 구하면서, 영적

인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에게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

에 형통하고 생기 넘치는 복도 

허락해주시는 것이다. 40년 광

야세상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

들을 향한 결론이면서, 모든 오

고가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과 교회에 붙들린 복

12월 연말, 한해를 마무리하

면서 목사인 나에게 제일 큰 복

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아마

도 평생 교회에 붙들려 사는 복

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회에 붙

들려 뭘 하길래? 말씀연구에 붙

들리고, 예배자리에 붙들리고, 

말씀과 함께 몸부림치지 않으

면 도무지 깨닫지 못했을 하나

님의 계시의 말씀에 감격하고, 

이전에 제대로 말씀전하지 못

하였음에 회개하고, 그렇게 이

런 저런 과정을 지나도록 교회

에 붙잡아 주신 것이 근본적인 

복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코를 꿰어 붙잡아 두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

붙들리지 않으면 자기마음대

로 하는 인생, 자기마음대로 사

는 인생이 되고 만다. 결코 열

매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

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

고, 교회에 붙들린 사람,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성도는 주일성수

할 자유를 달라고, 예배드릴 자

유를 달라고 긴장하며 사장님

과 투쟁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

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에 붙들어 매려

고 하느냐? 하면서 저항의 자유

를 꿈꾸는 신앙도 있음을 본다. 

은혜 받음의 차이이지만 안타

까운 상황이다. 코로나가 대수

일까?

예수님, 교회, 말씀 

예수님께 붙잡히고, 교회에 

붙잡히고, 말씀과 사명에 붙잡

히는 복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

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 인생

은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침

내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분열

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다윗

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다. 너의 인생 사나이답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절대 경거

망동하지 말아라. 온전히 말씀

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라. 왕이 

되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너는 망하게 된

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네가 하

나님께 온전히 붙잡힐 때, 너의 

나라가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

다.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가

르친다. 

어찌 솔로몬뿐이겠는가? 시

대를 뛰어넘어, 거친 사막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

게 더욱 당부하신다. 교회의 리

더인 주의 종들에게도, 사랑하

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입을 통해 권고하

신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라. 말씀에 붙들려라. 교회에 매

여 살아라. 너에게 세상을 이기

는 믿음, 형통,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 육체와 영혼, 말씀과 교회

광야 세상과 영혼의 존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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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인디안 선교를 하시

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의 청교도들과 미국 초기 정착민

들이 아메리칸인디언들을 무참히 죽인 역사적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얼핏 들었는데 좀 더 상

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병들고 쇠약하여 상륙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이

들을 발견한 왐파노아그(wampanoags) 인디언들은 작

은 배로 메이플라워호까지 가서 낯선 백인들을 상륙시

켰으며 플리머스 마을을 건설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

었습니다. 백인들의 출현을 싫어한 인디언 부족도 있었

지만 왐파노아그 인디언들은 그들의 공격에서 청교도

들을 지켜주었고 옥수수 농사를 가르쳐준 것도 그들이

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초기 정착에 절대적인 도

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을 거두고 청교도들

이 왐파노그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베푼 것이 오

늘까지 추수감사절 식탁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의 감사는 별로 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인들은 그 후 2만명의 이민자가 몰려오게 되었고 

땅이 협소하여 토지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부유한 나

라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지만 정착지를 확장해 나가

는 가운데 결국은 기존 왐파노아그 부족의 영역을 파

고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착민들은 왐파노

아그 부족에게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고 왐

파노아그 부족의 중심지 근처에 스완지타운이 건설될 

때에는 주둔 영국군들의 무력을 동원한 협박까지 있었

습니다. 정착민들은 왐파노아그 인디언 부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착민들은 정착지를 

늘리기 위하여 인근 부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634년 네덜란드 정착민들이 공격당한 것을 빌미로 와

핑거족 80여명은 변명도 못해보고 잠자는 도중에 다 학

살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1636년 피쿼드 전쟁이 벌어졌

습니다. 피쿼드 부족은 왐파노아그 부족과 비슷한 상황

이었습니다. 정착민들과 초기에는 좋은 관계였으나 정

착민들의 확장에 점점 밀려 나가면서 대립이 시작되었

고 정착민 살해를 빌미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초기 청교도의 생명의 은인이고 정착을 도와준 왐

파노그 인디언 부족과 인디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였

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월이 흘러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왐파노아그 부족은 61

개 부족으로 집단을 이루었지만 후에 질병과 전쟁, 백

인 개척자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10만명이 죽고 결국

은 5000명만 겨우 살아남았고 멸족하고, 분산되었다

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미국에 찾아왔

다면 자기들을 구해준 인디언들을 생명의 은인인줄 알

고 감사하며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했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의 욕심이 결국은 미국의 원

주민 인디언들과 전쟁을 하여 수많은 인디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은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죽인 역사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현

재 남아있는 인디언들을 잘 돕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디언들에게 속

죄하며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 후손들에게 미국의 혜택

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인 인디안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인디언 기독교 지도자들도 배출해야 합

니다. 이것이 인디언들에게 은혜를 갚고 보답하는 길

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인디언선교 적극적으로...백인들 역사적 죄 회개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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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란 이슬

람 공 화 국 은 

75개의 종족

집단으로 나

눠지는 대략 

6천7백만 명

의 사람들의 

고향이다. 이란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종족은 페르

시아인으로 이들은 인도-유럽

인의 후손이며 기원전 2000년 

중앙아시아로부터 왔다. 이란 

인구의 나머지는 아제리, 길라

키, 마잔다라니, 쿠르드와 같은 

집단으로 구성된다. 아랍, 루리, 

발루치, 투르크맨과 같은 집단

들도 있다. 전체 인구의 1% 미

만인 수많은 다른 집단들도 있

다.

11세기 중반 이란은 투굴 백

의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 정복

당했다. 그 다음 4세기 동안 그

곳은 셀주크, 징기스칸의 몽골, 

타메를란과 그의 몽골 유목민

들, 그리고 투르크맨에 의해 잇

달아 지배받았고 결과적으로 

여러 종족집단이 섞이게 됐다. 

셈나니인들은 대부분의 이란

인들처럼 인도-이란어(또는 

쿤사리어라고 불리는)를 말하

지만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어에도 능통하다.

삶의 모습

셈나니의 기원은 불분명하

며 그들의 구체적 생활양식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어쨌든 그들은 기본적으로 소

치는 사람들이다. 이란의 절반 

이상이 울퉁불퉁한 지대거나 

황무지이며, 그 대부분이 사람

이 살 수 없는 소금사막이다. 

나라 땅의 10분의 1 정도가 농

사짓기에 적당하고, 다른 4분

의 1은 목초지로 적당하다. 농

업용지의 3분의 1 정도 면적은 

관개를 하고 대개 사막과 산악 

사이의 언덕진 구릉에 있다.

수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보

건상태는 열악하다. 많은 소규

모 도시들과 시골 지역들은 비

위생적인 상태와 의료 인력과 

설비의 부족을 경험한다. 성홍

열, 백일해, 폐결핵, 그리고 장

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

한다. 유아사망률은 심각한 문

제로 국제적 기준이나 중동 기

준에 비해 매우 높다. 평균수명

은 남녀 모두 약65세다.

이란에서 5년의 초등교육이 

의무이기는 하나 많은 시골아

이들이 부모의 반대나 시설의 

부족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

한다. 중등학교체계는 상대적

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중등교

육은 대개 대학수준의 교육을 

준비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

한 것이다. 이란의 문맹율은 높

으며, 다른 중동 나라들보다도 

열악하다.

이란의 문화는 예술, 문학, 

그리고 나라의 사회구조에서 

명백히 보여주는 것처럼 이슬

람종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

았다. 1979년 혁명이후 시아파 

성직자들은 무슬림 전통의 부

활을 위한 것을 이끌었다. 여자

들은 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

가도록 강요받았고, 극장은 닫

혔으며, 라디오국은 음악방송

이 금지됐다. 사회적 기능에서

의 남자와 여자의 분리가 다시 

제도화 됐다. 많은 여자들이 다

시 긴 검정색 천으로 머리와 몸

을 감싸는 전통적인 차도르를 

입었다

신앙

이란의 국경에는 국가 정부

보다 그들 개개의 부족에 더욱 

충성하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아랍인들은 남서부지역

에 나타난다. 남동부의 발루치, 

북동부의 투르크맨, 그리고 서

부의 쿠르드는 모두 수니파 무

슬림이다. 비록 아제리가 시아

파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이란시아파 성직자

들과 갈등을 가졌던 때도 있었

다. 어쨌든 그 외에는 그들은 

시아파 성직자들과 공통의 주

장을 갖고 있다.

이란의 공식적 종교는 인구

의 95% 이상이 따르는 이슬람

의 한 지류인 시아파다. 가장 

성스러운 시아파의 성지 일부

가 이란에 있다. 테헤란의 남부

에 있는 도시, 쿰(Qum)은 유명

한 성지순례장소다.

필요로 하는 것들

셈나니인들은 100% 무슬림

이다. 셈나니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으나, 현

재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단체는 없다. 이란은 유감스럽

게도 전통적인 선교사역이 닫

친 채로 남아있다. 오직 지속적

인 기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닫힌 이 무슬림 국가의 문이 열

릴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의 셈나니(Semnani)

“올해 170만명 복음 받아들였다”

올해 미국에서는 170만

명이 빌리그레이엄전도

협회(BGEA)를 통해 예수

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고 CBN뉴스 등이 1일 전

했다. 170만명은 지난해

보다 두 배 증가한 숫자로 코로나19 팬데믹 락

다운(봉쇄) 상황에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증가했다.

BGEA 프랭클린 그레이엄(사진) 대표는 

“2020년은 정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던 해였

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과하지 못했다. 세계는 

이전까지 한 번도 락다운이 된 적이 없었다. 그

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들

의 눈을 여셨다. 팬데믹은 멈추지 않았지만 복

음은 오히려 확산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락다운 상황에서도 복음이 확장된 것

은 BGEA의 방송 전도, 디지털 선교가 주효했

던 것으로 보인다. CBN뉴스는 “BGEA의 케이

블TV의 확대, 24시간 연결돼있는 ‘가스펠 핫라

인’ 런칭 등의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

음이 전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레이엄 대표는 “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

던 사람들이 이제는 듣고 있다. 사람들은 기꺼

이 복음을 들으려 한다. 대중들은 (코로나19로)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이를 강렬하게 받아들였다. 세상이 거꾸로 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더 듣기 원한다”고 말했

다.

그레이엄 대표는 그러나 “(미국) 정부의 락

다운 조치는 모든 사람에게 쉽지 않았다. 락다

운이 연장되면서 사회적 격리와 실업 발생, 경

제적 타격, 학업 부족 등을 경험했다”면서 “역

사상 처음으로 병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가격리

를 당했다. 이 팬데믹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

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에겐 어려

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평화와 능력, 사

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바꾼 성탄 풍경

미국 성도 3명 중 1명

은 올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

면예배 참석은 못 해도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되

짚어보는 성도들은 예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

치는 최근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35%는 ‘올해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줄일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

하는 ‘50-64세’ ‘65세 이상’ 응답자가 청년 응

답자에 비해 가족 방문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성탄예배 

참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 35%는 ‘예

년보다 성탄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0%는 예배 참석 가능성이 ‘

비슷하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8-34세 응답

자, 교단별로는 복음주의 교단 성도가 성탄예

배 참석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학력이 높

을수록 예배 참석에 긍정적이었다.

‘예수 탄생에 관한 영적 성찰’을 묻는 항목에

는 응답자의 19%가 ‘예전보다 늘어날 것’이라

고 답했다. ‘예전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59%, ‘예전보다 줄 것’이란 응답은 9%를 보였

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코

로나19가 사람들의 성탄절 기념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올해 성탄절엔 교회가 덜 붐비겠지만 

미국인들은 교회가 아닌 개인 공간에서 성탄절

의 신앙적 의미를 고찰하는 시기를 보낼 것”이

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온

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2%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전세계 아동 증가”

전 세계의 취약계층 아

동들이 코로나19로 가정

폭력 아동노동 조혼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

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와 유엔기관, NGO 등

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월드비전은 3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유

엔총회 ‘코로나19’ 특별 세션을 앞두고 지난 1

일 단독 부대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

제월드비전이 지난달 발간한 ‘액트 나우 포 칠

드런(Act now for children)’ 보고서를 기반으

로 한 월드비전 앤드루 몰리 국제총재의 기조 

발표, 나자트 말라 유엔 사무총장 아동폭력 특

별대표의 발표가 진행됐다.

보고서는 지난 4-8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동유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 전 세

계 50개국의 11-17세 395명의 여자 아동, 367

명의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

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아동 중 81%가 코로

나19 팬데믹 이래 가정, 지역사회를 비롯해 온

라인상에서 가정폭력, 아동노동, 조혼 등 다양

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다. 82%는 교육, 67%

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응

답도 87%나 됐다. 아동들은 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더 잘 대응

할 수 있도록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의사

결정에 참여, 교육 지원,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몰리 국제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빈곤 등 

간접적 영향은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신

체적·정서적 폭력, 성폭력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유엔기관, 공여국, NGO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

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반격 시작…러·영·미 백신접종 개시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 접종이 이번 주 드디어 시작됐다. 러시아

는 5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영국은 8일 투약

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백신 승인 다

음 날인 11일을 접종 시

작 날짜로 잡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러시아 수도 모

스크바에서 70개 코로나

19 백신접종센터가 문을 

열고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

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접종을 지

시하면서 “며칠 내로 200만회 이상의 접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러시아 보건장관 보좌관은 “백신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지만 러시아 국민

은 무료로 백신을 제공받는다”고 설명했다.

임신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만성질환을 앓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18-60세 국민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우선 접종 대상은 

전국의 의료진과 교사 등이다.

백신 접종은 예약제로 이뤄졌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접종 시작 하루 전

인 4일 접종 시스템을 가동한 지 몇 시간 만에 

5000명가량이 접종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러

시아군도 모스크바와 별도로 이번 주 임무 수

행을 위해 출발할 예정인 해군 함정 병사들에

게 스푸트니크 V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2일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한 영국은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

에 따라 백신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직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고, 80세 이상 고령

층과 보건·의료계 종사자에게 그다음 차례가 

돌아간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왕실 소식통을 인용해 엘

리자베스 2세(94) 여왕과 남편 필립공(99)도 

수 주 안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영국 내에서 접종 거부 움직임

이 일고 있다”면서 “여왕 부부의 접종 사실이 

공개되면 이같은 움직임을 완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8일부터 투약되는 백신의 양은 약 80만회분

으로, 영국 내 50개 병원이 접종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NHS는 백신 확보 물량이 늘어나면 

더 많은 허브 병원을 지정해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화이자의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받도록 돼 있다. 영국은 총 4000만회분의 

백신을 주문한 상태다.

미국에선 화이자 백신이 식품의약국(FDA)

의 긴급승인을 받는 이튿날인 11일부터 백신

을 접종한다. 중국으로부터 5000만회분의 백

신을 구매한 터키도 11일 백신 접종에 나선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대규모 접종을 개시하지

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

히 존재한다. NYT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효

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러

시아와 중국의 백신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럼

에도 중국에선 이미 수십만명이 백신을 접종했

다”고 전했다.

“모금 반토막”…美 기부단체들 울상

올해 코로나19가 대유

행하면서 미국 비영리법

인들의 기부금 수익이 절

반 이상 감소했다. 반면 

식료품·생계비를 요청하

는 빈민의 숫자는 1.5배 

이상 늘어나 기부단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

준이라고 미 abc뉴스가 보도했다.

케네스 호더 미국 구세군 총사령관은 “구세

군이 올해 제휴한 모든 소매점 앞에 붉은 기부

냄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더 사령

관은 “전국적으로 소매점 숫자가 줄어들었고, 

유동인구 및 후원금도 감소했다. 이로 인해 모

금활동이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미 구세군의 당초 목표 모금액은 1억2600만 

달러이었다. 하지만 현재 예상 모금액은 그 절

반인 6000만 달러 수준이다. 호더 사령관은 “(

남은) 6000만 달러를 메울 방법을 고민 중이

다”라고 말했다.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기부하는 

마린 토이즈 재단은 협력사의 발길이 뚝 끊겼

다. 마린 토이즈 재단의 켈리 하디슨 부사장은 

“올해에는 전통 깊은 화이트 컬렉션박스 행사

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많지 않다”면서 “현

재 수집된 장난감은 매우 부족하다”고 우려했

다.

토이즈 재단은 미국 어린이 700만 명에게 약 

1800만 개의 장난감을 공급하고 있다. 하디슨 

부사장은 “빈곤선에 놓인 어린이는 1550만 명 

정도여서 필요한 물량의 절반을 간신히 채우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부 실적은 저조한데 도움을 요청하는 빈민

의 숫자는 크게 늘었다.

미국 최대의 식료품 기부단체(푸드뱅크)인 

케이티 피츠제럴드에 따르면 올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인은 약 5000만 명이다. 지난해

보다 60%나 증가한 수치다. 이 단체는 미 전역

의 푸드뱅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

다고 말했다.

케이티 피츠제럴드 최고운영책임자는 “빈민

들이 식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빈

민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약값, 난방비는 줄일 

수 없으니 비교적 덜 급한 식료품 지출을 아낀

다는 지적이다. 피츠제럴드는 “가족을 먹여 살

려야 할 사람들이 건강 악화나 실직처럼 나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구세군의 호더 총사령관은 “집세, 식비, 

시설 입소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

올해 크리스마스에 구세군을 찾는 사람이 지난

해의 155%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美타임지 표지에 불붙은 설전

미국 타임지가 새로 공

개한 신간 표지를 둘러싸

고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

어지고 있다.

5일 미국 타임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타임지의 

새로운 표지”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

을 게시했다. 공개된 표지 사진은 2020이라는 

숫자에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아래엔 “역대 최악의 해”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타임지가 커버에 붉은색 X 표시를 사용한 것

은 역대 다섯 번째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

도된 “타임지가 커버에 붉은색 X를 사용했던 

역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타임지가 23

년 발간 이래 표지에 붉은색 X표시를 사용한 

것은 단 네 차례 뿐이었다. 1945년 아돌프 히틀

러의 죽음을 기념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타임지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

년과 이라크 알카에다 지도자가 사망한 2006

년, 그리고 지난 2011년 빈 라덴의 사망 소식에 

붉은색 X표시로 표지를 장식했다.

타임지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 

같이 표지를 디자인한 것에 대해 “(빈 라덴이 

사살된 2011년 5월 2일이) 어떻게 보면 한 시

대의 종말이지만, 테러와의 투쟁이 종말된 것

은 아니었다”면서 “2020년도 역사적인 한 해의 

결말을 맞이하지만, 이것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의 확산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

했다.

네티즌들은 타임지가 공개한 표지 디자인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표지에 적힌 “역대 최

악의 해”라는 문구와 붉은색 X 표시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이번 세대들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걸 역대 최악의 해라고 하는구

나” “홀로코스트 사건을 잊은거냐” “역대 최악

의 표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판을 쏟아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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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강(金 剛)은 1902년 10월 5일 평

안북도 용천군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1년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하

여 1926년에 졸업했다.

협성신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되던 

1928년 7월 6일에 김 강이 만국주일

학교대회에 참석하려고 한국에서 30

여 명의 대표단 일행 중 한 사람으로 

도미했다. 그 외에 단장에 김관식 목

사였고 홍승한 의사, 김태석 교사, 이

병선 교사, 장태완 교사, 이원하 교사, 

김중수 목사, 허 은 교사, 위명호 교사, 

김규형 교사, 김내칠 교사, 갈홍기 교

사, 이 교 교사, 박병곤 대학생, 김진국 

교사, 차순석 교사, 송필수 교사 등이 

있었고, 변성옥 목사와 김준옥 목사는 

이미 나성에 도착하여 준비 중이었다. 

김 강은 미국에 남아 다이아몬드 김으

로도 불렸고, 그는 콜라라도 광산학교

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성 한인장로교회

김 강은 나성한인장로교회에 등록

했다. 1929년 9월에 오늘날의 예배당

이 세워졌으므로 그가 등록할 때 본 

교회 예배당은 게재한 사진의 로스앤

젤레스 35가 스트리트 1624번지에 있

었던 건물이었다. 1929년 9월 5일 자 

신한민보는 “나성교회”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는데 이를 통

하여 당시 나성한인장로교회를 엿볼 

수 있다. 

“20여 년 전 우리 불쌍한 동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신 결과 오늘은 한인

장로교회가 승격상으로 인증이 되고 

또한 우리 한인 예배당의 소유가 있으

니 이것이 다 우리 선진들의 노심초사

하신 것이라. 과거 20년 전 역사를 듣

건대 다들 이민으로써 아무 보호도 없

이 언어 풍속이 다른 수만리 해외에 

오셔서 그 얼마나 숙막한 생활을 하였

을 것이며, 남모르는 눈물 대장부의 

가슴에 사무쳐 있었을 것인가! 언어

가 불통함도 불구하고 백인들과 상종

을 하며 피와 땀을 내어 푼 전이라도 

모아 그들의 강산 안에 계신 부모 형

제 처자를 돕고 일비조로는 우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이 서로 돕고 서

로 사랑하여 오며 정든 고향이 저 왜

적에게 먹힌 바를 분히 여겨 한편으

로는 정당을 조직하고 일반으로는 교

회를 세워 피와 땀을 흘려 마른 그 주

머니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바쳐진 

그들의 정성으로 오늘날 우리 한인이

라 하는 이름이 영영 죽지 않고 살았

다함을 11년 3월 1일에 세계만방에 

천지가 진동하도록 발휘된 것도 미국 

계신 우리 동포들과 인도하시는 분들

의 희생하신 싹이라. 이 사람이 미주 

온 후로 처음에는 우리 아이와 민족

에 대하여 낙심천만을 하였음은 미국 

계신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믿고 기

대하였던 까닭이라. 빈 죽을 들고 오

신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핀 후

로는 이것이나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

이 스스로 생겨난다. 혹 무슨 잘못함

이 있다하여도 응당 성이 나다가도 

일반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된다. 소위 

우리 신도 학생이라 하는 이들이 그

분들의 충성과 성실한 마음 애국심을 

끝까지 받들 수가 있을까 하여 할 수 

있으면 우리 배웠다는 유학생들은 아

무쪼록 그들이 하신 일을 헛되지 않

도록 충성을 다하여 완전히 하여 가

는 것이 나의 책임이요 할 바라. 자각

하는 나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완전히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교

회를 완성케 함에 있다하여 우리 한

인의 상당한 소유의 예배당과 목사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일반 교인은 정

성껏 전능하신 주의 빌 던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첫째는 한

인의 운하든 예배당을 사게 되었고, 

둘째는 덕의와 학문이 겸비하며 신앙

과 사랑과 충성이 가득하신 귀하고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심복 종 김중수 

목사가 작년 만국 주일학교 대회에 오

셨다가 우리 없는 양,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나성 한인을 위하여 우리의 간절

한 청원으로 목사가 되신 후로 더욱 

모든 교인을 신령과 진리로 인도하시

며 덕을 세우기 힘써 나성 장로교회는 

더욱 반석 위에 섰으며 일반 직원 일

동과 교인들은 마음을 협력하여 하나

님의 일을 충성으로 하시니 이일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이며, 감사할 

바이라. 이 앞으로 더욱 우리의 우승

과 새로운 볼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우리 지금 예배당은 협소하여 새

로이 회당을 건축하려고 경영하는 중 

직원 일동과 교인 전체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

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시려

고 미리 정하사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 

미세스 스트윗과 미쓰 월나씨로 하여

금 우리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셨

다. 이후에 인사 소식 중에 가장 한인

과 인연이 깊고 은인이 되시는 이 두 

분을 소개하려한다. 비록 외국인 들이

나 우리 민족 사랑하기를 골육같이 하

시니 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 하에서 영원무궁토록 있을 것이

며 만사형통할 것이다.” 

본 교회 임원은 목사에 김중수, 장

로에 정지영, 전호택, 이순기, 집사에 

이성민, 손승조. 이영기, 현피터, 주일

학교 교사에 김 강 부인, 손동달, 임영

신, 이헬렌이었다. 김 강은 본 교회 임

원이 아니었지만, 그의 부인은 주일학

교 교사임을 알게 된다. 그 부인은 주

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교

사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본 교회 목

사 김중수는 김 강과 함께 만국 주일

학교 대회에 참석차 도미한 분이다. 

나성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나성자유교회가 나성한인감리교회

가 된 이듬해인 1931년 1월 4일 오전 

12시 50분에 버들롱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나성감리사 데비쓰 목사가 

사회하고 김성권이 기도한 후 계삭회

를 열어 나성한인감리교회 임원을 선

정했다. 이날 김 강이 지방 전도사로 

선임되었다. 김 강이 한국에서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본 교

회 지방 전도사 선임은 자연스럽게 보

인다. 이날 본 교회 목사에 황사용, 평

신도 대표에 최능익, 주일학교 교장에 

김해반, 유사에 황성택, 임정수, 곽림

대, 박재형, 윤으로사 그리고 박경신

이 선출되었다. 

김 강은 1936년 9월부터 남가주대

학대학원에서 지질학 박사과정을 밟

았다. 이듬해 성탄절을 맞아 나성한인

감리교회 선교부인회는 본 지방에 사

는 동포 중 제일 생활이 빈곤한 형제

에게 성탄 선물을 보냈다. 물품과 헌

금을 하신 분은 아래와 같았다. 김 강

을 위시하여 선우현, 임준기, 마부인, 

임성택, 박은상, 한상호, 김성봉, 손동

선, 임매블, 송재운, 임정수, 이민식, 

계에스더, 김창만, 허데빗, 한영대, 김

엘시, 황성택, 임 폴, 윤 혁, 윤필립, 김

신애, 김용성, 이문하, 이석원, 옥은호, 

이헨리, 함병차, 김제임스, 안혤렌, 윤

헨리, 유회중, 김엘리스, 정덕근, 함리

차드, 김경호 부인, 명순조, 윤 폴, 김

종학, 전그레시, 김혜란, 허에스더, 임

치호, 김경보, 김필권, 한재명, 정혜경, 

박영섭, 조병진, 장병훈, 선우현, 이석

원, 정동엽, 마춘봉, 김진성, 임준기, 

함병찬, 송헌주, 황성택, 임치호, 김경

보, 김용성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나

성한인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1938년 7월 21일 자의 신한민보에 

게재된 “척사대회에 오시오”에 이어 

8월 11일 자 신한민보에는 “잊지 마

시오. 윷놀이 대회‘라는 광고가 게재

되었다. 이튿날 “12일 밤 8시 30분에 

국민 총회관 내에서”한다는 내용이었

다. “기다리던 윷놀이대회의 일자는 

이제 다달았습니다. 미주에서 처음 개

최되는 이 사교회에 참석치 못하시고 

후회하시지 마시오”라고 적은 후 이

어서 “저간 만반의 준비는 흡족하게 

준비되어 윷놀이 이외에도 흥미가 진

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

다”라고 적은 후 “주최자 김 강 고백”

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광고 문장을 

김 강이 쓴 것 같다.  

그달 25일 자 신한민보에 나성한인

감리교회가 특별예배에 관한 광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했다. “현하 원동의 

정세는 과연 우리의 바라고 바라던 기

회가 각일각으로 가까워옵니다. 이 반

면에 저 원수 왜적은 한반도 안에 있

는 우리 형제자매의 재산과 생명을 온

갖 악착한 법령과 수단을 써서 착취하

는 가운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예수교

회까지 저 원수의 마수가 뻗쳐서 하나

님을 공경하는 신앙까지 자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이신 정의, 인도에 근거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의식을 교육과 

일반 재류 동포에게 더욱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하여 매달 첫 주일에는 특별히 

독립운동에 대한 기도와 강설로 예배

를 보겠사오니 우리 교우는 물론이옵

고 일반 재류동포들도 많이 참여하시

기를 바라나이다.” 9월의 첫 주일인 4

일 주일에는 강설(설교)은 본 교회 전

도사 김 강이 담당하였다. 이로써 김 

강이 1931년 이후 계속 전도사로 재

직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활동

1939년 5월 1일 하오 8시에 국민총

회관 강당에서 순국선현추도회가 있

었는데 이날 대리집행위원장에 김 강

이었다. 그해 6월 11일 하오 8시에 나

성 국민총회관에서 모인 국민회 나성

지방회 전체 대회는 집행위원장 임정

수의 사회 하에 총무 김 강, 서기 최능

익, 학무 이경선, 구제 이운경, 감찰위

원 곽림대의 사면 청원을 결의하였다. 

그달 18일 나성 국민총회관에서 모인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는 편찬원과 

편찬원 분담 과목을 지정했다. 분담과

목은 역사, 지리, 풍속, 수신, 문법, 노

래, 동화, 격언, 사적, 체육이었는데 김 

강은 이경선과 함께 지리를 맡았고 체

육까지 담당했다.

1941년은 김 강에게 바쁜 해였다. 

최대 독립운동 연합단체였던 재미한

족연합위원회가 한족의 급선무는 군

사운동으로 인정하고 이 운동의 촉진

과 원만한 성공을 위할 때 김 강이 

1944년 1월 조선민족혁명당 5인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그해 삼

일절은 3월 1일 하오 8시에 폭풍우가 

있어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 나성한인

장로교회에서 최진하의 개회로 있었

는데 김 강이 조선 민족주의라는 제하

로 연설하였다. 그해 12월에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집행부는 긴급 시기의 집

행부 사무 진행의 편리를 위할 때 김 

강은 송헌주, 김용중, 김성탁, 임병직, 

송헌영과 더불어 임시위원 6인으로 

선정하고, 사무과, 재무과, 국방과, 선

전과 등 네 과 사무를 분장할 때 김 강

은 송종익과 송 철과 더불어 재무과에 

선임되었다. 

1943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나성 국민회 총회관에서 모인 

북미학생연합회 서부지회 대회에서 

김 강이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 학생

에게 사명을 재인식케 하였다는 시세

에 응하는 간곡한 고도 열정의 웅변으

로써 학생들의 과거의 침묵을 뉘우치

게 하였으며 특별히 학생이란 말은 청

년을 의미한 것을 잊지 말며, 진리를 

탐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동시에 

일을 위하여 참는 것이 가장 필요하

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던 그는 변준

호 등과 함께 1945년 1월 미국 전략

첩보국(OSS)에 입대하여 그해 9월에 

제대했다. 

김 강은 1946년 미국 공산당에 가

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재판받고 1955

년 미국에서 추방되어 북한으로 입국

한 후 알려진 바 없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1. 김 강(1902-?)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만국주일학교대회 대표단으로 1928년 도미, 1931년 나성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1945년 OSS 입대했으나 1946년 미공산당 가입 혐의로 재판 1955년 추방돼 북한행 

나성한인장로교회(1927년-1929년)

신축 나성한인장로교회

(1545 West 35th Pl Los Angeles)



질문) 주 6일 열심히 일해서 번돈 갖다 바치고 당시 한집에 살며 

애들 돌봐주시던 어머니 강권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모르는 재

주 없는 남편이었나 봅니다. 10여년 함께 하던 아내는 집을 나가 곧 

재혼했고 데리고 나갔던 아이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이유인지 그이후로 병원에서 별 이상이 없다 하는데 온갖 고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용서했을 경우 지병에서 나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과연 근거 있는 내용인지요? 

답) 용서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인정하면서 갚으려 하지 않고 상대

방의 잘못에 대한 기억을 제거해버림으로써 맺힌 마음, 눌린 마음으

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으로 더 이

상 분한 마음 때문에 고통 받지 않게 되며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나 증

오심, 원한 같은 마음의 부정적 기운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

지요. 만약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힌다면 기쁨과 평안을 잃게 되

고 외로움과 우울함에 처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까운 가족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용서의 대상을 크게 셋으로 나눌 때, 타인에 대한 용서, 스스로에 대

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

는 위에서 나눈 내용이 되겠구요, 스스로에 대한 용서에 대해 보겠습

니다. 본인자신을 용서 못하는 마음은 자아 중심적이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남을 용서해야할 

경우,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자신의 죄에 대

해 고백한 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두 번째, 죄의 값을 치러야함

에도 불구하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서란 하나님께 대해 섭섭한 마음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에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등을 돌

리는 것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 화난 감

정을 그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용서는 사고와 감정만이 아닌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합

니다. 곧 편지를 쓴다거나 문자, 이메일 등의 행위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다음 잊고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빚 

문서를 찢어버리는 행위와 함께 탕감해주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마

18:23-35). 

그렇다면 화해란 무엇일까요? 용서가 일방적이라면 화해는 양방향

적인 것으로 자녀가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간에 역

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겐 엄마, 아빠이므로 두 사람이 원수

처럼 지낸다면 이미 고통 받는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더하기 때문입니

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주말에 자녀들을 데리러 왔을 때, 화해한 

경우는 문밖에 서서 좋은 시간 보내라 할 것이고, 아닌 경우는 방으로 

들어가서 다들 떠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것인데 집을 떠나는 자녀들

의 마음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용서의 시기입니다. 기독교인 이

혼자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성경말씀 중에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있기에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며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용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

져올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과 용서의 환경을 만들어주실 

때를 기도하며 기다려야할 것입니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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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인적인 의지의 행동인 신앙

신앙은 심령을 생명과 영

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

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이

로 인해서 모든 악에서 구원

받고 모든 선을 따르게 된다(

시37:5, 렘17:7). ‘믿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증거를 

인정하는 지성의 행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지가 

감화(感化)되며, 의지를 통해 

이와 같이 증명된 선을 받아

들이게 되므로, 신앙은 의지

의 행위로 불리울 수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신앙을 ‘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다(요1:12,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신앙은 선택행위이며 전인

적인 행동이다. 이는 결코 지

성만의 행위가 될 수 없다(요

6:35, 내게 오는 자는...나를 

믿는 자는). 신앙이 항상 복

음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의지의 행동이 수반된다. 

지성과 관련된 진정한 기독

교 신앙은 항상 신적 증언에 

의존한다. 하지만 신적 증언

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진

정한 전환 없이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요3:33). 

신앙은 증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의심스러

운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 본

성상 어떤 인간적 지식보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신앙은 

무오류성(無誤謬性)이라는 기

초를 가지고 그가 믿는 대상

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신

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

상이시다(딤전4:10).

4)신앙의 대상과 내용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신

앙의 궁극적 대상이 아니라 

매개적 대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

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이다(

고후3:4, 벧전1:21). 신앙의 

진정한 대상은 우리가 선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이다(고전2:2,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

이라).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구원에 주목하는 신적 신앙

을 가지려면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한다(고전2: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

고).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되어야 

할 모든 진리에 대한 직접적

이고 고유한 근거가 된다. 

신앙은 최종적으로는 하나

님의 권위 즉 신적 계시에 의

존해야 한다. 벧후1;20-21,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로되. 또 신앙이 

신앙하는 행위를 지시할 때 

신앙의 최종적인 근거는 성

령의 작용과 내적 감화에 두

어져야 한다(고전12;3 성령

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는 이러

한 신앙은 진정하고 본래적

인 신뢰이다. 이는 확신과 기

대를 위한 선하고 충족한 수

단의 선택과 획득을 지칭한

다. 이는 신앙의 진정한 본질

이 제시되는 모든 성경구절

에서 ‘의뢰하다’ ‘의지하다’ ‘

신앙하다’라고 말씀하고 있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다는 것은 신앙함으로써 하

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하나

님을 의뢰하는 것이며, 우리

의 모든 충족한 삶과 구원으

로서 하나님에게 안식하는 

것이다(신30:2, 그에게 복종

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

는 최초의 행위이므로, 신앙

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

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승인

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자신의 비참

함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서는 구원의 수단이 전

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인

식에서 신앙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충족하

고 신실한 구세주이신 그리

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

해야 한다. 지성의 승인을 통

해서는 이렇게 복종할 수 없

으며, 이는 오직 의지의 동의

로서만 가능하다. 신뢰는 장

차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고한 희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열매라고 부

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

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란다

는 점에서 신앙 자체이다. 

어떤 자들은 신앙을 부분

적으로는 지성 안에 있고 부

분적으로는 의지 안에 있다

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

지 않다. 신앙은 단일한 덕목

이요 항상 단일한 성질로 구

성된 행위들을 야기하기 때

문이다.

4)퍼킨스와 차이점 

이런 점에 있어서 그는 그

의 멘토인 퍼킨스를 통해 방

향을 정립하고, “신학은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리다”

라고 말한 페트루스 라무스

의 영향을 받았다. 퍼킨스는 

신학을 “영원히 복된 삶을 사

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

각한다. 퍼킨스에 따르면, 이 

복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지

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통

해 얻어진다. 이 점에 있어서 

퍼킨스의 신학은 칼빈의 신

학과 라무스의 방법론을 조

합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에

임스는 퍼킨스가 말하는 복

된 삶이 방종을 조장할 우려

가 있다는 이유로, 퍼킨스의 

견해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복된 삶은 무엇으로 구성되

어 있는가?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에임스에게 있어 신학의 

목적은 결코 복을 창출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신학의 

목적이 인간의 궁극적인 열

망과 욕구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느꼈다. 인간이 자신

의 복만을 추구할 때, 인간은 

삶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 그에게 있어 

신학은 기독교적인 삶을 위

한 학문이었다. 신학은 아무 

것도 없는 진공상태 속에 존

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학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욕구를 통해 주어

지고 성립된다. 그는 무엇보

다 먼저 신학이 기독교 실천

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강조

한다.

5)신앙에 있어 의지의 우선성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와 

프라네커 대학의 동료 교수인 

마 코 비 우 스 ( J o h a n n e s 

Maccovius, 1588-1644)와의 

논쟁의 핵심 논점 가운데 하

나였다. 마코비우스는 에임스

와 비슷한 입장을 가졌지만 

거듭난 자의 마음속의 지성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곧 의지

는 지성을 통해 새롭게 된다

는 것이다. 지성은 과정의 출

발점(terminus a quo)이고 의

지 는  과 정 의  도 달 점

(terminus ad quem)이다. 

그러나 에임스는 의지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신앙은 

‘전인격적인 행위’를 포함한

다. 이것은 절대로 단순한 지

성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믿는데 있어서 의지의 행위

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식을 구원하는 지식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15면으로 계속>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1)                                      

신앙은 지식보다 확실...신학이 기독교 실천 촉진한다고 강조
“지성계발은 의지부패 극복이 우선이므로 회심엔 불충분” 주장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4)“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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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

장 전현미)가 성탄절을 맞아 특

별 영상제작을 했다. 이번 성탄

절 축하 찬양 영상은 찬양을 사

모하는 여러 교회의 찬양대원

들과 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제

작됐다.  

지난 8월 남가주한인교회음

악협회 회원들은 ‘코로나 희

망 찬양’ 영상을 Virtual Choir

로 제작해 여러 교회에서 찬양

으로 사역한 바 있다.

전현미 회장은 “올 한해는 코

비드19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

었다. 확진자들의 증가와 정부

의 규제로 성탄 주일에 교회에

서 예배드리는 희망이 점점 사

라지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

이러한 상황에 많은 교회에서

는 찬양 준비도 하기 어려운 실

정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저

희 협회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

는 마음으로 ‘2020 성탄 특별 축

하 찬양’ 영상 제작을 Virtual 

Choir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

다. 

전 회장은 “성탄의 계절인 12

월에 일반 주일이나 성탄주일

에 저희 협회가 특별 찬양 순서

로 함께 사역하고자 한다”고 말

했다. 

Virtual Choir에는 특별

히  2019년도에 남가주한인교

회음악협회 주최로 열린 학

생 찬양경연대회 때 기악부문

에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

해 좀 더 풍성한 찬양을 준비했

다.  

2020 성탄 특별축하찬양 영

상은 12일(토)에 유투브에 올려

진다. YouTube에서 ‘2020 성

탄 특별축하찬양’을 입력하

면 영상을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회장 전현

미  회 장 ( 3 1 0 - 3 8 1 -

9835, hchon@g.ucla.edu)에

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최규남 총장)는 ACSI 사립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인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교육에서의 기독

교철학) 과목을 겨울 특강으로 

오픈하고 사립학교 교사 사역

에 관심을 가진 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ACSI 사립학교 교사자격은 

현재 미국 내 3,300개와 전 세

계 100여국 24,000개의 사립학

교가 인정하는 자격이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3일 오전 11

시 화상으로 진행됐다. 

본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GMU 행정처장 제임스구 교수

는 “사립학교 교사자격증은 신

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을 미국 

내 기독교 및 해외 선교지 기독

교 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Certificate 받

는 절차이며, 다음세대를 향한 

교육선교에 관심을 가진 모든 

평신도, 교육자, 선교사, 신학생, 

등에게 필요한 도전이다. GMU

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

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On 

Campus, Distance, 및 Hybrid 

방식 등을 통해서 모든 과정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철학 겨울특강은 2021

년 1월 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인텐시브 방식으로 월, 화, 목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은 오전 9시 30부터 4시까지 

Zoom 화상방식, 통신방식, 토

요일 대면 미팅방식 등 하이브

리드방식으로 수강 여건에 따

라 실시간 강의참석 혹은 강의

녹화를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

도록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GMU는 ACSI에서 제공

하는 Certificate 자격증 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이 정보

는 학교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

드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참

조하면 된다.

강의 관련 신청은 학교 홈페

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

청할 수 있으며 관련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의 겨울특강 신

청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

다. 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 

www.gm.edu와 전화(714-525-

0088), 이메일(admissions@gm.

edu)로 문의하면 된다. 

학위과정은 △대학부: 신학

학사(BA), 상담학학사(BACC) 

△대학원: 기독교상담학석사

(MACC), 기독교교육학석사

(MACE), 선교학(교차문화학)

석사(MAICS), 목회학석사(M.

DIV) △박사과정: 선교학박사

(DMiss)학위, 교차문화학 철학

박사(PhD) 과정이 있다.

<박준호 기자>

미국재부흥운동본부(대표 

김호성 목사)가 주관한 "범해

외한인디아스포라 1.1.1 부흥

기도운동 강사 국제컨퍼런스"

가 지난 11월 23일 오전 7시에

서 11시까지(미동부시간) 열렸

다.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도미니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1.1.1 부흥기도 운동의 강사들

인 영향력 있는 50여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여승훈 목사(칼럼니스트) 사

회로 격려사는 1.1.1 부흥기도

운동 고문인 한국복음주의연

합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

던 박영률 목사, 대한민국조찬

기도회 회장 두상달 장로, 일본

교계 원로인 신현석 목사, 자문

인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응렬 목사, 뉴욕센트럴교회 

담임 김재열 목사가 맡았다.

도미니카공화국 국가기도군

대 창설자인 최광규 선교사는 

국가적인 기도운동을 통해 도

미니카공화국이 자연재해로부

터 보호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를 나누면서 1.1.1 부흥기도운

동은 팬더믹 사태의 난세를 극

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의 한은선 목사는 루터

의 정해진 시간에 드린 기도는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혁명을 낳게 했다고 강조하면

서 1.1.1 부흥기도 운동은 한낮

의 정해진 시간에 갖는 기도운

동으로 유럽과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임을 역설했다. 

일본의 박영희 목사는 1.1.1 

부흥기도가 난세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도들 비즈니스를 심방하며 

1.1.1 부흥기도운동에 참여토

록 열정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고 나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원재천 

박사(전 뉴욕주 최연소 한인검

사, 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

학원 교수)는 차세대 인재 양

육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이 얼

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했

다.

이외에도 성철 목사(미국), 

임진형 목사(일본), 김환기 사

관(호주) 등 국제 강사들이 패

널로 근대사에 일어났던 기도

운동과 그 결과를 발표헤 지성

적 복음주의 기도운동의 귀한 

발표들이 뜨겁게 진행됐다. 

1.1.1 부흥기도운동이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이래 마

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

듯이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드리는 기도시간을 간절히 기

다리는 기도자들이 우후죽순

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각국의 1.1.1 부흥기도 강사들

로부터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부흥운

동과 1.1.1 부흥기도운동 대표

인 김호성 목사는 해외 한인디

아스포라들이 매일 같은 시간

에 같은 기도제목으로 1분간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현재의 난

세를 극복하고 영적 대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본 기도회는 각 나라별 영향

력 있는 교계지도자들이 4시간

여에 걸쳐서 각 주제가 끝날 

때마다 합심해 기도했으며 기

도에 대한 열정이 다음 세대들

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더욱 뚜렷

하게 갖는 계기가 됐다.  
▲문의: (718)718-683-6332(

미국)/02 )779-1882 (한국) , 

111RevivalPrayer@gmail.com

<기사제공: 111부흥기도운동/미국재

부흥운동/국제도시선교회(ICM)>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미특

수교육센터(대표 로라 장)가 

12월 3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

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셸박스

틸, 영김 연방하원의원 당선자 

등 커뮤니티 리더들과 전 메이

저리그 박찬호 선수, 92년 미

스코리아 진 유하영 씨, 배우 

신애라, 차인표, 사강 씨 등 연

예인들의 축하 메시지 전달과 

함께 센터의 20주년 기념 동영

상이 상영됐다. 

또한 20년간 발달장애인들

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상(Community 

Impact Award)을 시상했으며,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연주하는 하모니아앙상

블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

을 연주해 감사와 축하의 시간

을 장식했다. 

이번 Community Impact 

Award는 3가지로 △Embrace 

Award(헌신한 개인봉사자에

게 수여)는 지난 2010년부터 

센터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헌

신적으로 봉사한 New York 

Life의 석승진 씨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Educate Award(발달장애 

전문가에게 수여)는 캘리포니

아 내 유일한 한인 발달전문 

소아과의사로 한인 발달장애 

가정들을 위해 애써준 박현선 

박사가 선정됐다. 

△Empower Award(발달장

애인가정 지원 후원단체에 수

여)는 자폐증의 조기발견과 치

료에 너무도 중요한 영유아 발

달선별검사를 지난 2015년부

터 지원해준 시라기쿠 재단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에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설립

한 비영리단체로서 미국에서 

유일한 한인 장애 정보 및 교

육센터로, 한인 발달장애 학생

들(자폐증, 지적장애)과 그 가

족을 위해 지난 20년간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한국어

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팬데믹이 시작된 3월 이후로 

한인 장애가정들의 건강과 안

전을 위해 다양한 식료품과 마

스크, 손세정제 등 총 8만개를 

지원했다. 

한편 로사 장 소장은 올해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유

공자에게 수여되는 한국 대통

령 표창을 받게 됐다.
▲ 문의: (562) 926-2040

<박준호 기자> 

1840년 영국 런던의 한 옷가게 

안에서 한 점원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한 점원이었지

만 하나님은 이 점원을 통해 놀

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점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

무나 사랑하여 매일매일 틈만 나

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즘말로 

하면 QT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

꾸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

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을 얻으리라”(고전15:2).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

음속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보잘

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주

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

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주말마다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이 바로 세계적인 YMCA의 시작

이었습니다.

YMCA를 시작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존와나 메이커라고 알

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YMCA는 조지 윌리엄이라는 런

던의 옷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

었습니다. 존와나 메이커는  

YMCA가 커지게 되자 이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

가는 사람은 이처럼 갈수록 잘되

는 인생이 되고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창대하고 존귀한 인생으

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

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창대하고 아름다운 착지인생이 

있고, 시작은 화려하나 갈수록 

쇠약하여 마지막은 부끄럽게 끝

나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사야 43:18-19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2020년

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해는 코로나 팬더믹으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해였습니

다. 그렇지만 새해에는 여호와께

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

시고,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

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빈 배 타고 오는 디베

랴 바닷가에서 숯불위에 떡과 고

기를 구워놓고 먹이시던 예수님

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의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

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1-2에 “내가 산을 향

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했

습니다. 이사야 41:10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

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됩니까? 주님을 바라

보세요. 일이 어렵고 힘들어졌습

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인

생이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되십

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떠나버린 후에 섭섭함과 허전함

이 몰려들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

다.

시편 18:1-3에 “나의 힘이 되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

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분, 가

장 아름답고 귀하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제

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끊

임없이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이 상

전을 바라봄같이, 여종이 주모의 

얼굴을 바라봄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미지의 땅 아프리카가 열렸을 

때 영국의 로드라는 사람이 아프

리카에 가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

져오고 노예를 끌고 와서 왕실에 

바쳤습니다. 그때 선교사 리빙스

턴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 질병에 

시달리는 흑인들을 치료하며 하

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러나 아무도 리빙스턴을 알아주

지 않았습니다. 연일연야 신문과 

방송은 로드의 얘기로 가득 찼고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칭찬했

습니다. 그러나 16년의 세월이 

지나자 로드란 이름은 자취도 없

이 사라지고, 리빙스턴은 존경받

는 선교사로 추앙받게 되었습니

다. 

리빙스턴이 귀국하여 글래스

고(Glasgow) 대학에서 강연할 때 

학생들이 “선교사님, 어떻게 16

년동안 질병과 맹수와 싸우며 밀

림의 어려운 환경을 지낼 수 있

었습니까?”하고 질문할 때, “저는 

요한복음 14:18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

라’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8:20 ‘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지냈습니다. 주님의 품안에 

안기면 정글이나 바다나 산이나 

들이나 그 어디에서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

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도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대

답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마

지막 순간까지 흑인들에게 선교

하다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둔 것을 스탠리 

기자가 목도했다고 합니다. 참으

로 영광스런 인생의 착지였습니

다. 리빙스턴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위

해 순종의 길을 갔던 분이었습니

다. 우리 모두 리빙스턴처럼 끝

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승

리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

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착지를 맞

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원합니다. 
songkpa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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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아름다운 착지인생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범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1.1.1 부흥기도 운동 강사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한미특수교육센터 창립20주년 기념축하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특별영상을 제작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사립학교 교사자격증 과정을 개설한다

1.1.1 부흥기도운동강사 국제컨퍼런스

Community Impact Award 3명 시상

유튜브로 성탄축하 찬양하세요

2021년 1월 4일부터 2주간 온오프로

미국재부흥운동본부 주최, 범해외한인디아스포라 대상   

한미특수교육센터 창립20주년 기념축하행사

남가주교음협 2020 성탄특별축하찬양’ 영상 제작

그레이스미션대 사립교 교사자격증 과정 개설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

기도회(회장 두상달 장로) 뉴

욕지회가 지난 12월 6일 임원

회를 열고 조직을 발표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지난 11월 

16일 한국 국가조찬기도회로

부터 뉴욕지회장으로 임명 받

았다. 

조직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강현석 장로 △

회장 손성대 장로 △수석부회

장 박용기 장로 △부회장 김태

수 목사, 마바울 목사, 황창엽 

장로, 이계훈 장로, 박해용 장

로 △사무총장 장세활 장로

(DDS) △간사 정훈.

회장 손성대 장로는 뉴욕교

협 이사장 및 부회장, 대뉴욕

지구한인장로연합회 회장, 뉴

욕장로성가단 단장 등을 역임

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52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

도로 워싱턴DC에서 시작됐으

며 한국은 1966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고 김준곤 목사 등 

교계지도자들이 나서 국가조

찬기도회를 설립하고 매년 기

도회가 열리면 대통령이 정기

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다.

뉴욕지회는 2004년 당시 회

장 정근모 장로가 뉴욕을 방문

해 강현석 장로를 뉴욕지회 초

대회장으로 임명한바 있다. 

2017년에 회장 채의숭 장로

가 뉴욕을 방문하고 다시 뉴욕

지회가 강현석 장로를 중심으

로 조직화 됐다. 이후 2019년

과 2020년 연이어 뉴욕지회는 

두상달 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기사제공: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미 국 장 로 교

(PCUSA) 동부한

미노회가 제95차 

정기노회를 열고 

한인 여성목회자 

최초의 노회장을 

선출했다. 뉴욕소

망장로교회(담임 

장경혜 목사) 현장

과 화상회의로 열린 

이날 노회장에 장경혜 목사와 

부노회장에 오문구 장로(산돌

교회)를 공천해 통과시켰다. 

신임 노회장 장경혜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라 망설였지만 

노회가 필요로 하면 섬기는 것

이 좋다는 전 노회장님으로부

터 조언을 듣고 취임하게 됐

다”며 “특히 미국장로교 총회

로부터 왜 한인교회는 여성리

더십을 세우지 않는가 하는 오

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인식

을 깨고 싶었다고 말하고 ”정

성을 다해 1년 동안 섬기겠다“

고 다짐했다. 

한편 동부한미노회는 이날 

뉴욕평안교회 3대 담임목사로 

이시영 목사 청빙을 허락하고 

노회가입을 허락했다.

이시영 목사는 연세대학교

(BA)와 장로회신학대학교

(M.Div)를 졸업하고 2010년 

예장통합 동남노회 목사안수

를 받았으며 도미 후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부목사로 사역

했다. 

뉴욕평안교회는 교회를 개

척하고 34년을 목회한 우수환 

목사가 은퇴하고, 2017년 조재

형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

임하고 목회하다 사퇴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AYC)가 12월 2일 오전 11시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

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디어 사역(Media Ministry)” 

시작을 알렸다. AYC는 지난 9

월 열린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미

디어 사역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2020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는 현장참석이 40명(진행팀 포

함)밖에 안됐지만 온라인 클릭

수는 첫날 850이 넘는 성과를 

보였다. 

AYC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표 황영송 목사는 “코비드를 

사역확장 기회로 삼겠다”며 “2

세들을 위한 영상(미디어)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2세 

중 롤모델을 찾아 인터뷰 영상

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

는데 코비드가 터졌다. 미디어

들의 협조를 받아 이를 실행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AYC 미디어 사역은 우선 2

가지로 첫째, 1달에 1회 예배

형식의 영상이 제공되며 첫 영

상이 12월 4일 시작됐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오후 5시 

15-20분의 예배형식 동영상

이다. 두 번째는 주제를 정해 

뉴욕에서 사역하는 청소년 사

역자들과 청소년들이 나와 이

야기를 나누며 도전하는 3-5

분 동영상이 격주로 상영된다.

동영상은 AYC의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데,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를 통해 매주 홍보되고 있다. 

각 채널에서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를 검색

하면 된다.

황영송 목사는 예배형식 동

영상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역할을 기대

하며 교회는 다니지만 요즘 영

상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

했다.

이사장 송윤섭 장로는 “코비

드로 AYC도 힘들지만 미디어

선교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제작 영상에 후원단체

나 후원자 이름을 삽입하는 재

정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CTS뉴욕 손민석 국장

이 참석해 한국에서 추진 중인 

다음세대를 위한 영상제작과 

발맞춰 뉴욕에서 AYC 미디어 

사역을 후원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5일 저녁 상영된 첫 영

상은 총17분으로, 사무엘 전도

사가 간단히 미디어사역 설명

을 하고 기도한 후 기타반주에 

맞춘 찬양(2명)에 이어 Joey 

Yim 목사가 7분 정도로 메시

지를 전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박사) 제34회 장학기금

을 위한 찬양축제가 12월 2일 

저녁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

국 목사)에서 열렸다. 

동 신학교는 1987년 설립부

터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를 열어왔다.

예년에는 3개 교회를 순회

했지만 올해는 팬데믹으로 퀸

즈장로교회에서만 개최됐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찬양축

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차고도 

넘쳤다. 교회들이 문이 닫혀 

연습조차도 쉽지 않았다. 하지

만 오늘 부른 찬송 중에 ‘하늘

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라는 가사가 있다”며 마

스크를 쓰고도 하나님을 찬양

할 이유를 소개했다.

김성국 학장은 팬데믹 가운

데 불가능해 보였던 찬양제를 

열게 된 과정을 소개하며 “지

휘자인 윤원상 교수가 찬양제

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며 학감 

허윤준 목사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자 학생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모으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오늘처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

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

라”고 당부했다.

학감 허윤준 목사는 “하나님

의 절대주권으로 탁월한 리더

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

우는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

고 끝까지 남은 자로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고 말했다.

이날 찬양제는 재학생과 일

부 동문들이 합류한 동부개혁

장로회신학교 찬양대가 윤원

상 교수의 지휘와 송소영 집사

의 반주로 “주 하나님이 지으

신 모든 세계”, “꽃들도”, “남은 

자”, “그날까지 주와 동행”, “아

름다운 나라”, “할레, 할레, 할

렐루야” 등 6곡을 찬양했다. 

허영미 권사의 장구와 강지

영 전도사의 꽹과리 등 특별 

악기가 합류해 찬양 분위기를 

더했다.

예배는 학감 허윤준 목사 인

도로 기도 김성은 학우, 성경

봉독 이성남 학우, 신학교합창

단 찬양, 설교 김성국 목사, 신

학교합창단 찬양, 헌금기도 학

감, 축도 학장 순서로 진행됐

다.

김성국 목사는 “남은 자”(사

10:20-23)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이 있다.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와 ‘나머지 사람’들이다. 여

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라

며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땅끝까

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

는 자이며, 진리 앞에 진지하

고 진실한 자세를 가지는 자”

라고 강조했다.

김성국 학장은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로 삶이 바뀌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고, 죽

음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

며, 자기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며 

신학생들에게 “남은 자로 살

라”고 강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한인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

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www.nanoomhouse.

com)이 2020년 12월 19일(토) 

쉘터 건립 후원의 밤을 갖는다. 

매년 연말에 후원의 밤을 개최

해왔으나 올해는 펜데믹으로 

유투브 생중계로 개최하며 특

히 단순 후원이 아닌 쉘터건립

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2월 8일 뉴욕만

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뉴욕

나눔위집 상황과 후원의 밤 개

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

졌다. 

대표 박성원 목사는 “내년 5

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초기에

는 알코올 마약 등 중독자들이 

많았지만 요즈음은 정신건강과 

재정문제로 노숙인이 되는 경

우가 많다”며 “내년초 리스가 

끝나 이전해야 하는데 차라리 

건물을 구입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소망이 있다”고 쉘터구입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나눔의집은 현재 렌트 

및 유지비로 월 6천 달러 정도

가 소요되는데 입주자가 20여

명(현재 여 2명, 남 15명) 정도 

됨으로 새로운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다. 

박성원 목사는 “어려운 시기

지만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일

들을 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

며 일을 추진하려 한다”는 말했

다. 박 목사는 “쉘터 구입을 위

한 1차 2차 3차 계획을 갖고 있

지만 구체적으로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최상은 지하 1

층과 지상 3층의 3백만 달러짜

리 건물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

혔다. 

가장 많이 나눔의집을 방문

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찬을 대

접하고 후원한 상임고문 방지

각 목사는 “부끄럽다”며 “뉴욕

인근에 500여 한인교회가 있는

데 한인 노숙인 쉘터 하나쯤 있

어야 하지 않겠냐. 예수님의 마

음은 긍휼이었고 그 뒤엔 항상 

기적을 베푸셨다. 재앙을 대비

해서 긍휼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후원의 밤은 19일(토)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 강사는 가수 윤항기 목사가 

맡고 몇 명의 축사가 있다. 유

튜브 동영상은  CTS뉴욕 채널

을 통해 방영된다.

박성원 목사는 마지막으로 “

생명살리기 사역인 나눔의집 

사역은 노숙인들이 정상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

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후원의 

밤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연락처: nanoomhouse9191@gmail.com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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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GOD’ 40일 기도 묵상집 출간 

LA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대준 목사가 3권으로 구성된 

영성훈련을 위한 40일 기도 묵상집 ‘Dear GOD’를 출간했다. ‘하나

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부재를 달고 있는 본서는 바르고 깊은 영

성의 기도와 사랑, 은혜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계승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기도가 

일상화가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했다. 판매처는 UKARIS 출

판사 홈페이지(www.ukaris.com/deargod), 아마존  

▲문의: (213)291-5072 kdaejun@gmail.com

전도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가 찬양사역 또

는 청년 목회에 동역할 파트타임 전도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교 재학생(졸업자도 가능) △이민교회 청년

부 사역에 비전이 있는 자이며 사역내용은 주일예배 찬양 인도와 

청년부 사역.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관계 포함) △신앙고백서

(가족사진 첨부)이며 12월 말까지 조은하 목사(pious94@gmail.

com)에게 보내면 된다.

▲ 문의: (714)891-2029

교육부 사역자 청빙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응철 목사)가 교육부 사역

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소명이 확실한 신학대학원(M. div) 또는 

기독교교육 관련 재학생(졸업생)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 △목사 추천서(2인)다. 접수

는 12월 31일까지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또는 이메일 drjho@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702)296-9193

한인가정상담소 연말후원 캠페인 런칭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케서린염)는 ‘희망의 선물을 나누세요

(Give the Gift of Hope)’ 주제로 ‘기빙튜스데이(Giving Tuesday)’

를 맞아 연말후원 캠페인을 런칭한다. 2012년 이래 추수감사절 이

후 본격적인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다. 후원 수표(Pay to: KFAM)를 한인가정상담소(3727 W. 

6th St. #320, LA, CA 900)로 보내면 된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

(KFAM)는 신임 부소장에 제니퍼 오(Jennifer Oh), 전 한인가정상

담소 가정폭력부 매니저를 12월 1일자로 임명했다. 제니퍼 오 부

소장은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사회학(So-

ciology)학사,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캘리포니아주 임상사회복지사(Licensed 

Social Worker)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문의: (213)235-4869 제시카 라 프로그램매니저, 

            (213)235-4848 이미리 홍보담당 

오른손구제센터 후원안내
오른손구제센터(대표 안승백 목사)가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은 물품, 식품, 

생활용품 등과 후원금(payable to RHCC)이다. 주소는 The Right 

Hand Charity Center/35 -24 Union St. #B/Flushing, NY 11354

▲문의: (646)233-6722

교계 게시판교계 게시판

AYC 미디어사역을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2일 뉴욕수정교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준현 사

무총장, 백달영 교협부회장, 송윤섭 이사장, 황영송 대표, 김창인 디렉터, 손민석 CTS뉴욕국장

장경혜 목사 이시영 목사

동부개혁장신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를 마치고 참여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임원들. 왼쪽부터 장세활 사무총장, 박용기 수석

부회장, 손성대 회장, 강현석 직전회장, 정훈 간사

뉴욕나눔의집 쉘터건립 후원의 밤을 위한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박성원 목사, 방지각 목사

매달 첫 주 금요일 오후 5시

펜데믹속 마스크 쓰고...“남은 자로 살라”

회장 손성대 장로 임명 받아
12월 19일 오후 7시30분 유튜브 생중계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미디어 사역” 시작

동부개혁장신 제34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

한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조직 발표 

뉴욕나눔의집 쉘터건립 후원의 밤, 강사 윤항기 목사

PCUSA동부한미노회 첫 여성목회자 노회장 선출
신임 노회장 장경혜 목사, 이시영 목사 노회가입

은 혜 한 국 어 재 단 ( G r a c e 

Korean Foundation, GKF, 회

장 홍연숙)은 최근 열린 온라

인 이사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사역에 대한 경과보고 및 장래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창기 UABC 한국어 

Program: 성공적인 3년 계획

(2017-2020) 

2017년 멕시코에 “3개년 계

획”(3-year plan)으로 한국어

반을 개설했다. 처음 2반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6개반(학생 

약 100명) 강사 3명으로 발전

됐다. 멕시코의 한국어프로그

램은 뜻 깊은 동기(에네껜 후

손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와 

여러 유지들의 후원으로 진행

됐다. 2020년 가을학기부터는 

“제2단계의 3개년”을 계획하

는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목

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제 2단계 3년 계획(2021-

2024): 한국어 강사양성 프로

그램의 필요성

원래 계획은 3년간 대학내 

한국어반 개설 정착으로 재단 

임무가 끝내는 것이었으나 강

사부족으로 강좌오픈이 위기

에 빠져있다. 강사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곳으로 가버려 이 

대학교 엔세다니 분교 한국어

반은 2년 만에 폐강됐다. 

UABC 대학 본교가 있는 멕시

칼리 시에도 한국어반 요청이 

있지만 강사가 없어 개강을 못

하고 있다. UABC 대학의 3개 

캠퍼스에 학생수가 52,000명

에 달하고, 이중 현재 유일하게 

한국어 강의가 있는 티후아나 

캠퍼스뿐이며 수강생이 100명

이 넘는다. 

<13면으로 계속>

멕시코 대학 한국어반 지속되도록
GKF 지난 3년 경과보고 및 장래계획 발표



7)미국의 정치관(정교분리,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회복과 부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

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

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13:1). 

(1) 미국 독립혁명(The Ameri-

can Revolution, 1776년 7월 4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

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

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

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

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

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새

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

민의 권리이다(미국 독립선언

문,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 선언에 서명하는 

13개 식민지의 대표들

청교도들의 정치관은 왕권

신수설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

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입각하여 통치자의 권

력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보고자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만든 것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처음으로 명기

된 미국의 자유 헌법, 수정 헌

법 1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자유롭다” 라고 선언했다. 

세상의 권세(롬13:1)는 성

경의 말씀대로 인정을 하되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의 권세

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의 권세자의 말에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

대 복종, 선지자적 사명을 가

져야 한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

터(Martin Luther)가 비텐베

르크 성문 안에 95개조 반박문

이 바로그 증거다. 즉, 사람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

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

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

칭의’ 교리 선포가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

로 구원받는다”란 프로테스탄

트(Protestant) 선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교황

청에 항거하며 마틴 루터가 라

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

고 그 성경을 누구나 읽게 되

었다. 그래서 중세 봉건사회

가 붕괴되면서 사회, 경제, 정

치 모든 영역에서 소위 근대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

했다. 그러나 종교영역 안에서

는 여전히 교황청 아니면, 국

가가 교회의 교권을 차지하는 

상태였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

고 만들어진 교회가 루터교이

다. 루터교는 독일, 스칸디나

비아 3국의 국가교회가 되었

는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은 오직 루터교만 믿어야만 되

는 상황이다. 

1534년에 영국은 헨리 8세

가 영국교회 동의를 얻어 수장

령을 발표하고 비성경적인 교

회의 수장이 되었다. 이제 교

황의 지배를 받던 카톨릭교회

가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 지

배하는 교회, 영국의 국교회

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 사람들은 국가교회인 성

공회 교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

이다. 

또한 1540년경에 칼빈의 개

혁교회가 제네바에서 이루어

졌는데 제네바 시에서는 시민

들은 개혁교회만 믿어야 되는 

것이었다. 1560년경 스코틀랜

드의 존 낙스가 제네바에 와서 

칼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을 배웠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장로교이다. 스코틀랜

드에서는 장로교만 믿어야 하

는 것이다.  

헨리 8세가 교권을 갖고 국

가교회가 된 성공회 안에 개혁

적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

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비신앙

적 요소와 전통을 제거, 개혁

하기를 원했다. 바로 청교도들

이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

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성경을 마

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비국

교도들이 생겨난 것이다. 청교

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영국 왕

에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존 

번연이 있는데 그는 침례교 방

식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

니,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곳에서 존 번연은 불후의 명작

인 ‘천로역정’을 저술하였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

서 신대륙을 찾아낸 곳이 지금

의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근교 

“플리머스”에 내리면서 비로

소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

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험과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그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다. 

1773년 보스턴 차사건 이후 

영국이 군대를 파견하자 미국

인들은 민병대를 조직하여 대

항하였다. 1775년 패트릭 헨

리(Patrick Henry)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고 하는 명연설을 했다. 이 명

언은 지금부터 225년 전 당시 

39세의 변호사이자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 의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영국(England)의 억압적인 

지배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

던 중 영국에서 부과하는 우편

세(Stamp Act)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을 

때였다. 영국의 폭정에 대항해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 

말에서 자유는 프리덤(Free-

dom)이 아닌 리버티(Liberty)

인 것이다. 

즉, 리버티(Liberty)는 프리

덤(Freedom)보다 좀 더 격식

적(Formal)인 표현으로 “내

가 원하거나 소망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라는 뜻이다. 

패트릭 헨리의 외침(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눌린 자에게 자유

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눅4:18) 주시고자 “진리를 알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고 한 그 자유

(Liberty)를 선포한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 폭정에서 우

리가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

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

을 달라고 외친 것이다. 이 연

설 이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에서 벗어나는 미국 독립전쟁

(Revolutionary War)의 단초

가 되었다. 

1775년 제2차 대륙 회의에

서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

스(제2대 대통령),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토머스 제퍼

슨(제3대 대통령)의 다섯 사람

이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 작

업을 수행했다. 

1775년 제2차 대륙회의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지적 리더십의 집단적 행동으

로서의 독립선언서는 미국과 

유럽의 수십 년 간에 걸친 정

치적· 철학적 논쟁의 산물이

라고 볼 수 있다. 제퍼슨과 그

의 추종자들은 그리스와 로마 

사상가들의 작품을 그 시대의 

원전으로 해독하고 인용할 수 

있을 만큼 고전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새로운 사상에

도 해박한 사람들이었다. 

1776년 8월 2일에 펜실베이

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

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

하원 인디펜던스 홀에서 13개 

식민지주에서 온 56명의 파견

단들은 1774년 7월 4일에 통

과된 선언문에 서명을 하였다. 

이 서명자 중에는 뉴저지 주

에서 온 존 위더스푼과 펜실베

이니아 주의 벤자민 러시, 벤

자민 프랭클린, 버지니아주의 

토머스 제퍼슨, 매사추세츠주

의 존 아담스, 새뮤얼 애덤스 

등이 있다. 그 이후 메릴랜드 

주는 가톨릭교도들이 주로 이

주한 곳이었고, 펜실베이니아 

주는 퀘이커 교도들이 건설했

다. 최초 정착지인 버지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캐롤라이나, 조

지아 주 등은 국교회(영국성공

회)가 주의 공식 종교였고, 매

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뉴햄프

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은 청교

도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가 국교 역할을 했다. 

이렇게 1776년 13개 식민지

의 대표들은 미국독립선언에 

서명하고 새로운 국가인 아메

리카합중국(미국)을 수립하였

다. 그러나 실질적 영국으로부

터의 완전 독립은 7년 후이다. 

1778년 미국은 프랑스와 동맹

을 맺어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

을 받았으며 이후 에스파니아

와 네덜란드 공화국과도 동맹

을 맺었다. 

미국의 대륙군은 1777년 새

러토가 전투(Battle of Sara-

toga)와 1781년 요크타운 전

투(Battle of Yorktown)에서 

영국 제국의 군대에 승리하였

다. 미국과 영국 제국은 1783

년 파리조약(Treaty of Paris)

으로 평화협정을 맺었고 영국

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국경은 북으로는 오

대호와 세인트로렌스 강, 남쪽

은 남쪽 경계 및 북위 31도, 서

쪽은 미시시피 강으로 정해졌

다. 또한 미국인에게는 뉴펀들

랜드 섬에 있어서의 어업권 및 

미시시피강의 항해권이 인정

되었다.

kimjo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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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30)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청교도 정치관은 왕권신수설 배격, 하나님말씀 바탕으로 통치자권력 제한

미국의 자유헌법 수정헌법 1조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자유롭다” 선언



소강석 대한예수교장로

회(예장) 합동 총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

장, 장종현 예장백석 총회장

이 3일 한국교회총연합(한

교총)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

로 한국교회의 연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와 사

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

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열

었다. 장 대표회장은 취임사

에서 “한국교회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이 시점에 한

교총이 성령운동과 기도운

동으로 하나 돼 하나님 말

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면서 “교계를 위한 

희생과 봉사, 섬김의 정신으

로 주어진 십자가와 말씀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분열해서는 위기

를 타개할 수 없다”면서 “마

음을 모아 연합하고 사회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전했다.

이번 회기 한교총 법인 

이사장도 맡은 소 대표회장

은 “지금처럼 교회의 연합

이 요구되는 때가 없었다”

면서 “두 분 대표회장님과 

함께 한국교회에 ‘원 리더

십’(하나 된 지도력)을 세우

도록 섬기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참석자들은 ‘한

교총 제4회 총회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결의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장 한기채 목사와 예장개혁 

총회장 안성삼 목사가 대표

로 낭독했다. 회원 교단장들

도 모두 강대상으로 나와 

뜻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코로

나19의 재난이 속히 지나가

기를 기도하며 모든 생활영

역을 단순화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면

서 “한국교회는 여·야, 진보

와 보수의 자리가 아니라 

인권 자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

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

며 청년 여성 노인 이주민

들의 아픔과 함께해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한 문

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포괄적 차별금

지법과 모자보건법, 사립학

교법 등의 문제에서도 무분

별한 변화는 거부하되, 창조

된 생명의 존엄과 질서를 

지키며 모든 사람이 희망으

로 꿈을 꾸는 미래 대한민

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

겠다고 천명했다.

한교총은 행사 후 4회기 

첫 사역으로 ‘코로나 극복,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당초 김치를 

직접 담글 계획이었으나 코

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김치를 수도권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표회장이 소속된 3개 교

단 과  세 계 선 교 협 의 회

(CWM)의 후원으로 마련된 

10㎏김치 920상자는 서울

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

회, 서울역 쪽방촌 모리아교

회, 영등포 쪽방촌 광야교

회,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

회, 인천시한부모가족회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자를 최소화

해 진행했다. 교계 단체, 정

부와 언론사 대표, 회원 교

단과 협력단체 대표 등은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으로 수

도권 내 교회예배가 사실상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자 교

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6일 수도권 사회

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8일 0

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교회의 정규예배

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대

면으로 진행하더라도 20명 

이내로만 참석이 제한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

현)은 이날 ‘수도권의 사회

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에 대한 논평’을 내고 “비현

실적 통제조치”라며 “종교

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

간 크기에 비례한 참석 가

능 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절

해 줄 것”을 방역 당국에 요

청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신앙

과 예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과 생존의 자유를 지나

치게 제재하면, 관제적 방역

의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

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도식적 방역보

다 신앙의 자유와 국민의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표적

화된 방역의 모델을 제시하

며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

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위생과 방역에 협력할 때 

성과를 보여온 경험을 바탕

으로 과도한 제한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

역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며 “보건적, 물리적 방역뿐

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포

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

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은 30

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

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국

적, 출신국가, 종교 항목이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주권행동 신만섭 연

구소장은 “외국인 유입 문

제는 인권뿐만 아니라 국

내·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있기

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면서 “서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의 인권이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외국인에 대해 아량은 없어

지고 만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다문화 주창

자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

는 인류애, 인권, 다문화라

는 명분을 강조하면서 이

민·난민을 더 허용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면서 “만약 

이민·난민 송출국이 정치·

종교적 목적을 갖고 자국민

을 전략적으로 보낸다면 어

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반

문했다.

그는 정부의 외국인 유입

정책에서 감성 논리가 우선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신 소장은 “강대국들도 하

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감

상적 아량은 국민 통합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의 내

정 간섭 및 정치적 농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정

치상 강자의 선의는 아량이

지만 약자의 선의는 굴종에 

불과하다”며 “동등한 힘을 

갖지 못한다면 약자는 평화

로운 방법을 쓸 수조차 없

는 게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포괄적 차별금

지법의 차별금지 대상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 

형태 뿐만 아니라 종교도 

들어있다”면서 “이 법이 통

과되면 정당한 선교 활동이 

종교 강요로 몰리면서 종교

차별금지에 저촉될 수도 있

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2008년 조계

종은 종교 간 갈등을 줄이

겠다며 종교평화법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했

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통

과되면 종교 강요 금지 조

항은 서구사회처럼 학교나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기독 

유치원, 가정의 신앙교육까

지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

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동성애·포괄

적차별금지법반대천만인서

명운동본부(본부장 김희선 

장로)는 12월 2일 세기총 

회의실에서 대한예수교장

로회총회(개혁)(총회장 최

진기 목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포괄적차별금지법 제

정을 반대하기 위한 ‘천만

인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

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

해 상호 보유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도록 상호 업무지

원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서

명 뿐 아니라 산하 교회에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서

명을 독려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업무협

약식에서 인사에 나선 예장

개혁 총회장 최진기 목사는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처

음 겪는 일이 많다. 이러한 

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

면 교회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누군가는 포

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막

기 위해 나서야 하는데 김희

선 장로님이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반대 천만인서명

운동본부를 통해 이 일에 매

진하시는 것에 대해 우선 감

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장 최진기 목사

는 “더불어 세기총이 이같

이 귀한 일에 나서 준 것과 

예장개혁총회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적

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본부장 김희선 장로는 인

사를 통해 “포괄적차별금지

법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어길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

하는 악법”이라고 정의하며 

“일부에서는 포괄적차별금

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법조인들과 심도 있

는 논의를 한 끝에 대한민국 

국민 천만 명이 포괄적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국회에서나 법제사법위원

회,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

회에 제출하면 이 법을 통과

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

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 땅

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

적차별금지법이 나올 수 없

도록 한국교회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홈페이지(http://

www.noqueer.com)를 통

한 온라인 서명에 주력하는 

한편 교회 네트워킹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으며 

거리 캠페인, 학술회의, 세

미나, 동영상 홍보, 법률 지

원도 함께 논의 및 협력하

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

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

로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기

로 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가 최근 정명석 교주까지 

직접 참여한 명예훼손 소송

에서 패소함에 따라 적잖은 

내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

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

부는 지난달 25일 JMS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

송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JMS 측은 지난해 3월 27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속 정 교주의 ‘여

신도 100명 성폭행’ 부분과 

피해자 인터뷰, 세뇌 교육 

등 25가지 사항을 문제 삼

으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소송

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이 

적시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

위라고 볼 수 없고,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JMS 측의 청

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방송으로 인해 JMS 측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언론의 자유를 비교, 형량했

을 때 해당 방송의 삭제를 

구하는 JMS의 청구를 받아

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

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6일 “교주에게 조금이라도 

흠집 날까 우려한 나머지 

대부분의 이단은 교주를 소

송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데 

JMS의 이번 소송은 이례

적”이라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신도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정 교주가 소

송으로 내부 분열을 차단하

고, 나아가 재판에서 이겨 

성범죄 등 본인의 불명예를 

털려했던 것 같다”고 분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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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행보 ‘코로나19극복 이웃사랑 김치나눔’

“수도권 비대면예배 비현실적 통제조치”

“종교적 목적 지닌 난민 유입 촉발할 수도”

세기총, 예장총회(개혁)과 업무협약

JMS, MBC 상대 소송 패소 

한교총 4기 대표회장단 취임…”한국교회 연합 이끌 것”

한교총 4기 대표회장단 취임…”한국교회 연합 이끌 것”

진평연 토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문제점 지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서명운동’ 적극 동참

향후 전망은 “정명석 교주 신격화 계속될 것”

언약도들의 순교 정신으로 자유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킵시다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오늘의 독재적 정치상황에 대해 의견

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로마서 13장의 ‘모든 사람은 위

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며,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부터 왔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권세 잡은 자가 진리에 어긋나

거나 불법과 부정을 자행하거나, 독재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교회를 겁박하

고 핍박할 때도 그저 순종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날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정교분리’의 문제입니다. 이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교회성도들은 ‘정교분리’를 마치 불

변의 진리나 교리로 믿고 있는듯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지도

자들은 자기는 ‘중립’, 또는 ‘중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정교분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오직 복음전파의 사명과 교인관리를 책임질 

뿐 세상의 정치야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

다.

그러나 정교분리라는 본래의 취지는 미국에서 정권이나 대통령이 바뀌더

라도 정부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교분리’란 조항

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후에 반일사상에 앞장선 목사와 장로들을 겁

박하고 선교사들의 말에 재갈을 물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뇌시킴으로 ‘정교분리’정책을 강화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

습니다. 일제당국은 하루 3번씩 천황을 향해 경배하도록 하고 일장기에 경

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식민지정책에 걸림

돌이 되는 교회를 말살하고, 모든 국민들을 신사에 가서 경배하도록 했습니

다. 이 일본의 ‘정교분리’정책에 한국교회는 1938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손양원 목사와 박관준 장로 등 50여명은 신사참배 운동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로 또는 산 순교자로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

다.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

고, 국민의례의 일부분이다’라는 정부의 거짓말 선전에 속아 넘어가 신사참

배에 순응함으로 치욕스러운 역사를 남겨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국

가절대주의 사상으로 정부시책에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짓밟고 박해하여 

어용(御用)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아니고 ‘구분’이어야 합

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

이지만 나라는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나라가 교회를 겁박하고 핍박하고 예배를 통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과 불법으로 국민을 억압할 때, 우리 교회

들은 정권에 저항하고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는 일에 생사를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영역에 주인이시오,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1638년 2월 28일에 일어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Covenanter)의 신앙고백 선언입니다. 당시 국왕 찰스(Charles)는 말하기를 

“짐은 국가에도 머리이고 교회에서도 머리이다”라고 하자, 칼빈과 존 낙스

와 멜빌의 신앙노선을 이어 받은 언약도들 1200명이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

이 프라시어스(Greiflairs) 교회 앞마당에 모여, 국왕의 오만한 태도 즉, 국왕

이 ‘교회의 머리’라는 칙령에 항거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이 모임을 주도

하고 앞장서서 인도하신 분은 알렉산더 헨더슨(Alexander Henderson)목

사였습니다.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던 1200명의 성도들

은 정부의 박해로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순

교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내고, 역사적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공

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성경을 파괴하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

서 정치 공작을 할 뿐 아니라 좌파이데올로기를 교리화해서 목회자와 성도

들을 혼미케 하고, 교회파괴 공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

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교회를 해체하고, 

분열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철학이요 정책이요 교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정국으로 우리끼리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와 목사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이를 이용해서 정

부는 예배를 통제하고, 공무원을 풀어서 감시,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국교회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에 빠져있고,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면예배’, ‘비대면 예배’라

는 말로 서로를 향해 비방, 비판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국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

서 교회가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가 은혜 되는 개혁자들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너무 방만하고, 사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이유로 이기적이고, 외형적인 것만을 추

구하는 데만 온 힘을 쏟았을 뿐 이웃을 보듬는 일에 부족했고, 하나님의 자

녀들을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지금이라도 전열을 가

다듬고, 우리의 죄악과 부족을 회개하면서, 재정비할 때라고 봅니다. 결국 

철저한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시스템이야말로 혼탁한 이 시대의 답이

라 할 것입니다. 6·25전쟁 중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처참한 순간, 나라가 공

산화되기 일보 직전,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

다. 그래서 250여명의 목사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두 주간동안 한상동, 

박형룡, 박윤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통회의 역사가 일어난 3일 후 

5000/1의 가능성밖에 없던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skc0727@yahoo.com

주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3)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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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처방: 4. 하나님의 말씀 

묵상(상)

우울증을 겪는 대부분의 사

람들은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열

정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

우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

랑과 열정을 찾을 수 있다. 이

것은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

는데 시간을 바쳐야만 가능하

다. 그저 읽지만 말고 혼동되는 

생각을 알아채고 버리는 것을 

익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

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울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 삶

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당

신의 사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을 더 많이 저장할수록 우울증

으로부터의 치유를 맛볼 수 있

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

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

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

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

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

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

에서 멀리 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

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

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

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

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

나게 하라”(잠4:20-27).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

는 이유 중의 한 가지다. 하나

님은 여러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것

을 익히는 것은 치유의 여정에

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성경을 읽고 있더라도 너무 

많은 괴로움을 주는 음성에 영

향을 받고 있다면 마귀가 성경

을 읽는 당신의 생각의 방향을 

유도할 것이다. 

만일 성경책을 읽을 때 혼란

스러운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

면 당신의 죄악 된 사고나 행

위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하나

님의 말씀을 비틀어 맞추려 하

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

우심을 받아 성경 해석하는 방

법에 조심해야 한다. 

기도: “성령님, 제가 영적 지

혜, 지식, 이해 및 계시에 의지

하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도와주세

요. 천사로 저를 둘러싸서 왜곡

된 생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

세요.”

파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

이면 기울일수록 소망이나 도

움도 없고, 슬픔과 괴로운 심정

에 더욱 고통스러울 뿐이다. 성

경책을 읽는 것이 너무도 중요

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진

리를 이해하고 혼돈케 하는 음

성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날마다, 순간순

간마다 알아야한다. 이는 우리

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 

적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어둡고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 하

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기 위

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의 문제와 치료 과정에서 충분

히 적용할 때, 뿌연 마음속의 

안개가 조금씩 걷혀지게 될 것

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죄

악 된 씨를 당신의 마음에 심

는다면 독소로 가득 찬 우울증

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하지

만 평화와 기쁨, 격려와 위안의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다음은 매일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당신의 사고 은

행에 어떤 것들을 넣고 있는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자기평가서이다. 

(1)당신은 문제에 대한 생각

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

고 있는가?(24시간, 심지어 꿈

에서도? 혹은 당신이 깨어 있

을 때에만? 약 1시간 정도?)

(2)당신은 문제를 이해를 통

해서 풀려고 하는가?(대개, 혹

은 매번?)

(3)당신은 문제를 다른 사람

의 조언에 의지하는가?(조금, 

대개, 혹은 매번?)

(4)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책을 읽는 

것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

가?(30분, 2시간, 혹은 항상?)

(5)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

도하는 것에 당신은 얼마나 시

간을 보내는가?(30분, 2시간, 

혹은 항상?)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우울증과 영적 치유”“우울증과 영적 치유”(30)(30)

우울해지는 이유는 자기 지혜로 삶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

치유의 중요과정은 성경 통해 하나님지시 듣기 익히는 것 

성경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

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고 계실까요? 많은 그리

스도인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합

니다. 어려워서 못 읽겠고 어려

워서 배워도 잊어버린다고 합니

다. 그래서 아예 읽으려고도 배

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알려하

지 않고 그저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 정도와 알고 있는 성경지

식에 더하여 자신의 생각, 경험, 

전통 등의 이성적 판단을 섞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씨를 몰라 문맹

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

한 성경이 자신의 언어로 있음

에도 알려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힘과 뜻과 정성을 쏟지 않

고 인내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는 것 바로 영적 문맹인 것입

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에덴

(창1-3장)

1.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로 세

워진 에덴은 죄는 없는 곳이었

으나 죄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은 죄도 없으며 죄를 지

을 가능성도 없는 곳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

터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

하신 뜻 안에서 천국을 만드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잠

8:22,23).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천

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입

니다.

3.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

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창3:6)은 사

단의 말(창3:4)처럼 육신은 잠

시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창

2:17)처럼 영이 죽은 존재가 되

었고 육신도 마침내는 죽는 존

재가 되었습니다(창5:3-5).

이 땅에서 왕이 된 인간의 

삶(1)(창4-11장)

1. 이제 원시 하나님의 나라였

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죄인 

된 인간들(창3:24)의 삶이 시작

됩니다.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

다. 비록 완전한 곳은 아니었지

만 죄와 부끄러움이 없고(창

2:25)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이 없

이 함께하던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던 하나님

의 거룩한 종(창2:18-25)이 아

닙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

에 죄인이며 세상 앞에 왕이 된 

스스로가 주인이 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창

3:5,22).

2. 왕이 된 백성들은 두려움, 

부끄러움, 변명, 비교, 열등감, 

분노, 살인, 거짓말(창3:7-4:9) 

등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

심적인 인간 본연의 죄의 삶, 자

기 이름 드러내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창4:1-24, 

6:1-8, 11:1-9).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 아, 

이, 야, 요(창12-50장)

1.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의 자녀로 사는 과정을 말합니

다(창12:1-22:19/행7:2-7). 그

리고 아브라함과 연합된 이삭의 

삶(창22장)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합

니다(시44:22 /사53:7 /요

1:18,29, 3:16/히11:8-16).

2. 또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나 up 

and down을 반복하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

녀로 사는 과정을 말합니다(창

25:19-35:12). 그리고 야곱과 

연합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

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말합니다(참조).

이 땅에서 왕이 된 인간의 삶

(2)(출-왕하)

1.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

라를 이 세상 애굽에서 오직 하

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구원

하신 후(출 3-14장) 연단의 땅 

광야에서(신8:2,3,16/행7:38) 하

나님의 율법(레/신)을 주시고 가

나안으로 인도(출/민/수)하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삿-왕하) 그 율법을 지켜 하나

님의 백성이 되라 하십니다(레

18:1-5/신28장/렘 1:3-5).

2.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라’ 

하심,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하

심(레18:5/신4:40)은 하나님을 

떠나 왕이 된 인간이 ‘율법을 지

킬 수 있음’도 ‘율법을 지켜 의인

이 되어 살라하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

갈3:24/롬7:7/약2:10)을 드러내

는 과정이 바로 구약 역사서인 

것입니다(신29:4-6, 31:20-29). 

3.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사사

기의 반복된 악순환을 징검다리

로 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

을 원하는 백성들(삼상8:4-22)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인 솔로몬 왕의 범죄로 말미

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

라지게 됩니다(왕상11:1-

12:20). 

4. 결국 19명의 왕중 한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북 이스라엘

이 그 죄악 중에 멸망(왕하

17:1-41)하고 20명의 왕중 그나

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4명의 

왕, 아사(대하16:1-14), 여호사

밧(대하18:1-19:3), 히스기야(

대하32:24-26), 요시야(대하

35:20-27)도 인간 본연의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유다 역

시 멸망(왕하25:1-30)하게 됩니

다. 

5. 결국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을 통해 드러난 구약 역사는 하

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역한 인간의 한계(

신9:24/삼상8:8/왕하21:15)를 

드러냄으로 구원자 없이는 하나

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증명

해내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열왕기서를 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땅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이 없음을 재조명(대상,하) 

1. 역대기의 기록은 이미 역사

가 열왕기에서 끝난 이후 북이

스라엘을 제외한 남유다를 중심

으로 창세기(대상1:1)부터 열왕

기까지의 역사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인 유다 

지파(대상2:3-4:23)와 다윗 왕(

대상11:1-21:30, 29:26-30) 그

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

문인 레위지파(대상6:1-81, 

9:10-34, 23:1-26:32)와 성전(

대상22:1-19, 28:1-29:25/대하

2:1-7:22)에 집중하고 있습니

다.

진정한 왕을 구원자로 모신 

백성들의 삶(스-에)

1. 에스라서에서는 사단의 방

해 중에도 성전 건축과 신앙 개

혁을 통해 회복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

전 중심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신앙의 삶을 말

합니다.

2. 느헤미야서에서는 성전은 

있으나 성벽이 무너짐으로 성전

이 성전되지 못한 상황을 다시 

조명하면서 사단의 방해 중에도 

성벽 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를 모신 신앙의 삶에서 세상

과 구별시켜주는 성벽의 역할의 

중요함을 필요함을 말합니다.

3. 에스더서에서는 믿음의 성

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믿음의 

성벽을 둘러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러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을 받겠지만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승리 기록은 다니엘서에서도 이

어질 것이며(단1,3,6장) 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에 합한 삶을 

통해 열국과 열국의 왕들은 하

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단2:47, 3:28,29, 4:18, 6:26,27).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 왕

을 경외하라(욥-아)

1. 시가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심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

니다.

2. 욥기서에서는 피조물인 인

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욥38:1-41:34) 시편에

서는 오실 메시야에 대한 묘사

와 함께 그 왕이신 하나님은 위

대하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것을(시

111:10, 112:1, 115:11) 잠언에

서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잠1:7) 전도서에서

도 인생의 헛됨과 하나님만 경

외받으실 분임을 선포(전12:13)

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그 완

전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신 하나

님, 바로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

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회복

될 연합의 사랑을 말합니다(아

2:10,16, 6:3, 7:10).

진정한 왕이 오셔야 한다(

사-말)

1. 선지서의 두 기둥은 첫째, ‘

책망’과 ‘심판’ 둘째, ‘구원’과 ‘회

복’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

방들에게도 모두 책망이 떨어질 

것이고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

는 책망과 심판은  역사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질 것이며 영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을 향한 책망과 심판은 영

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2:12-22, 13:5-10, 24:1-23/

렘4:23-26/겔28:19-23/나

1:4-6/합3:3-12/습1:2,3,18, 

3:8).

2.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은 1차

적으로는 역사에서 포로 귀환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에게는 구원이 일시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겠으나 영원히 이루

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또 한편으로 선지서는 세상 

구원자가 아닌 영원한 구원자 

메시야를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를 지적하면서 오실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

니다(사11,35,42,53장/렘23장/

겔17,34장/단7,9장/호6,11장/욜

2장/암9장/옵1장/욘2장/미5장/

나1장/합2장/습1장/학2장/슥

3,8,9,11장/말4장). 

4.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

성들과 율법의 언약, 행위의 언

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인 영

원한 언약(렘32:38-41/겔

16:60-63/히 8:10, 10:16), 새 

언약(렘31:31-34/히8:8-13)을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히10:16).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

을 수 없는 것입니다(호11:8,9). 
hfamilyfa@gmail.com 

서론 4: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눈에 파악하기(구약)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하나님나라 모형 에덴...인간 세상에 진정한 왕은 없어

왕이신 하나님 경외하며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기다려 

<10면에서 계속>

재단이 미국에서 처음에 초청해

간 강사 2명에게는 매달 각각 미

화 500달러씩 보조해서 2년간 머

물렀다. 현재 강사 3명중 2명은 현

지인으로 20대 젊은 여선생이다. 

남자 1명은 중장년 교포선교사 출

신이다. 모두 헌신적이지만 대학

에서는 월 40시간 강의료 250달러

를 지급한다. 

3. 한국어 강사 배출 방법: “강

사양성 프로그램” 후보생들이 거

의 준비돼있다. 지난 3년간 한국어

를 공부해온 8명을 집중 양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2021년 봄 졸업 후 

한국 대학에 가서 1년 단기유학이

나 Practical Teacher Training을 

받고 돌아오면 2년간 UABC 한국

어 강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할 수

도 있다. 

4. 제 2단계 3년계획을 위한 모

금운동: 초창기에는 한국어가 멕

시코 명문대학에 창설된다는 뉴스

에 모두 감격해 많은 관심을 보였

는데, 지금은 많이 잊혀진 것 같다. 

그러나 십시일반 작은 성의라도 

표해주면 큰 힘이 되겠으며 관심

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재단은 비

영리단체로 세금면제가 된다(Tax 

ID: #82-2837359) 
▲문의: 홍연숙 회장

(661)505-3234, yshong333@

gmail.com) 

<기사제공: 은혜한국어재단>

멕시코 대학 한국어반...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교육

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아이들과 하

루종일 함께 부대끼는 중에 그동안 학교에 불평

만 늘어놓았던 자신이 부끄럽고, 예전에 주일학

교 선생님들이 우리아이들에게 잘 대해 주지 않

았다고 원망했던 철없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

가 되었다. 이제는 학교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했

는지 또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

시 생각했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감

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리라 다짐을 하게 된다.

세 가지 교육제도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은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왔다.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 질서를 영속화 

시킨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교육이 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

판도 있었다. 특히 크리스천 학부모들은 학교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고 있다면서 공교육

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가치를 보존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주장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와 같은 견해에 반드시 동

의하지 않는다. 세상 교육제도가 비록 기독교 

진리와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사탄이 망쳐놓은 교육

제도여서 아예 기존의 공교육을 대안에서 제외

시켜 놓아야 하는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

다. 세상의 공교육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

적이 남아 있으며 비록 방향이 심각하게 어그

러졌을 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이 남아있는 한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영적전쟁을 부단하게 수행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을 받고서도 찬란한 믿음에 우뚝 선 사

람들이 많다. 성경에서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

다. 이집트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당시로

서는 가장 최고의 반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이집

트 교육을 받고 자라난 그에 대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

다”(행7:22)고 성경은 기록한다. 모세는 성경적 

가치가 전혀 배제된 어두운 영적 환경에서 당시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적 가

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다. 

공교육! 절대 포기하지 말자. 있는 힘을 다하

여 지켜 나가도록 하자. 현재 미국 공립학교 교

사들의 37%가 크리스천들이다. 하나님은 그들

을 통하여 공교육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기

하지 말고 계속 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

부하신다. 

둘째는 코로나가 창궐한 이래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에 빠질 때 가장 필

요한 것이 관계성 회복과 건강한 자아의식이라

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점에서 기독교 사립

학교는 매우 유익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향후에도 중요한 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본다. 어릴 때부터 뚜렷한 자기 존재감을 가지

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

는 분위기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가지는 고유 

장점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15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이

방 나라에 살면서 세상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았

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는 어릴 때에 기독

교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

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율법에 

기초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어린 나이에 

요시왕의 개혁정치에 적극 참여했던 말하자면 

당시 기독교 학교에서 믿음으로 무장한 학생이

었다. 그러한 믿음의 교육이 평생 세상과 타협하

지 않고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

였는가? 그의 주위에는 많은 우상 숭배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로 둘려 쌓여있었다(단6:4). 

다니엘 5:4을 보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

양하니라.” 그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해내고 이를 실천한 사람이다. 그처

럼 뛰어난 사람이 있었던가? 그는 어릴 때 끌려

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3대 왕조에 걸쳐 

중용된 사람이다. 어릴 때의 신앙이 이처럼 중

요하다. 필자는 우리 자녀들의 역할모델로 다니

엘을 서슴없이 꼽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니엘을 닮아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기를 기도

한다. 셋째는 홈스쿨링이다. 필자는 코로나가 

향후 홈스쿨링을 가속화하는 동기로 작용하리

라 예상한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들은 

아이들과 친숙해졌고, 아이들의 교육을 관리하

는 나름의 노하우가 축적된 것도 사실이다. 더

구나 부모님들 중에는 공립학교가 보여주고 있

는 여러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홈스쿨

을 시작할 동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사실 

홈스쿨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학생 중 약 19만

명이 홈스쿨에 다니는데 이는 2.7%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성경에는 노아의 세 자녀들은 홈스쿨링을 받

았는데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세상 풍조는 그

리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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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징계를 달
게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
재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이길 수 없음을 솔직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
신 것 같으니까 이제 돌아와 나를 건지시고 인
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
절에서 하나님께 좀 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망 중에

서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음부에서 누가 감
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
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은 고
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
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
롭게 할 것입니다(시50:15).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시6:4-5)화

다윗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특별히 2, 3절). 너무 힘든 상태
를 만나면 자신의 상황을 말할 힘도 나지 않습
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태를 솔직
하게 내어놓기조차도 힘들어 하고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
님 앞에서는 늘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슬픔과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내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

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
신이 참으로 고통스럽사오니 나의 가난과 슬픔 
그리고 나의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
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
을 구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월)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시6:2-3)월

신실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
도는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
상을 적시고 눈이 근심으로 인해 쇠해졌지만 신
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신실한 성도
들을 참소하고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자유를 빼
앗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악된 모습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간
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
으시고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
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
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시116:1). 할
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시6:6-10)  수

다윗은 구약에 나타난 많은 신앙 인물들 중
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불립
니다. 다윗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된 것은 첫째
로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신속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
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
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
편은 잘못도 없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피하는 “탄원
의 시”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
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
리 주변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벧전5:8-9).

여호와여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시7:1)목

이 광야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
는 자가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하
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선한 싸움을 싸워
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천
성을 달려가야 하는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대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좀 더 진지해집니다. 또 알
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없다는 것입니다(2절).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피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는 억울해
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
고 무조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
을 때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
도의 능력이요 복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금 내가 주께 피하오니(시7:2)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원수
를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립
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꾸 공격
당하면 이성을 잃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를 같이 대적하
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
님께 털어 놓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
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주님께 피했으니 주님께

만 자신의 억울함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
가 잘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라 비방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
님 앞에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최
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
와 이 모습 이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
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는 하나님(시7:3-5)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코비드(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9)

공립학교, 기독교사립학교, 홈스쿨 각각 이점 있어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

이희갑 목사
(Azusa Pacific University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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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선교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

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상 3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

나님과 사람과 천사입니다. 천

사가 타락하여 사탄(마귀)가 되

었으니,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

다. 사람도 영적 존재이므로 사

탄의 영, 즉 마귀의 영의 지배

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영원

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정도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

는 가정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

령의 지배를 받는 가정, 두 가

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가

장 크게 관심을 가지신 두 기관

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요,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

탄은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듭니다. 마귀가 역

사하는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

아도 불행합니다. 한 가정에 마

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한 사

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평안치 

못하고 불화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또 사탄이 공격하면 불행

과 사고와 재난을 당할 수도 있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

정도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끝

까지 믿음을 지키므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충만

한 행복한 성령의 가정이 되어

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

을 막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미혹되어 끝까지 믿

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의 지

배를 받는 불행한 사탄의 가정

이 되고 만다는 사실도 잊지 말

아야 합니다.

1. 성령의 가정

성령은 사탄의 영, 악령과는 

정반대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Holy Spirit)이며, 하나님

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분으로서 지

(Knowledge), 정(Emotion), 

의(Will)를 가지신 인격체이십

니다. ‘하나님을 모신다, 예수

님을 모신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

어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그 분의 가르치심

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따

라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은 ‘거룩

한 영’으로 범죄치 않도록 합

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십니

다(거듭남, 중생, Born Again).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진

리를 깨닫게 하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

으로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위로자’(Comforter)라

는 뜻입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 찔림과 회개케 합니

다. 또한 성령은 기도하게 하

고 은혜와 은사 그리고 권능을 

주고, 전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

수를 증거케 합니다. 이 같은 

성령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우

리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 

마귀가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

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온 

가족의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 영적인 부요함으로 행복

한 가정, 건강한 가정, 복된 가

정, 성령의 가정이 될 수 있습

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가정예배

를 드립시다! 성령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

을 가집시다! 말씀의 깨달음과 

실천으로 변화된 삶을 사십시

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모임에 힘쓰십시다!  내 믿음

의 현주소를 늘 시험하고 확증

하는 삶을 사십시다!

2. 사탄의 가정

하늘나라 천국에 3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이라는 천군의 

군대장관이 있고, 정부 대변인

격으로 소식과 홍보를 관장하

는 가브리엘이 있고, 천국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비서

실장격인 루시엘이 있었습니

다. 이 3천사장 중에 루시엘이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 위치에

서 만족하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

가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루

시퍼 즉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1/3의 천사들도 저주

를 받아 마귀 혹은 귀신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

에게 교만을 집어넣어 타락 시

키고 멸망케 합니다. 이 마귀

는 지정의의 인격을 가졌고 능

력과 권세 그리고 큰 주권과 

위엄(유1:9)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의 왕(요

14:30)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란 말은 헬라어로 ‘

사타나스’인데, “대적자, 반역

자”란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

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마

귀’란 헬라어로 ‘디아볼라스’

라고 하는데 “중상자, 비방자”

란 뜻입니다. 영어로 “에큐

저’(Accuser)라고도 하는데 ‘

참소자’란 뜻입니다. 또 영어

로 ‘아포스테이트’(Apostate)

라고도 하는데 “변절자, 배신

자, 배교자”란 뜻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잔

인한 살인자입니다(요10:10). 마

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

비입니다(요8:44). 마귀의 특성

은 도적, 살인자, 잔인함, 거짓말

쟁입니다. 마귀의 사역은 도적

질하게 하고 잔인하게 죽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같이 마귀가 우리 가

정에 들어와 우리 가정을 지배

하게 되면 사탄의 가정이 되어 

갈등케 하고 이간질하며 싸움을 

일으켜 분쟁을 조장하고 별거와 

이혼 등으로 분열시켜 가정을 

파괴하므로 불행을 초래하게 되

는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성령의 가정-행복, 축복 / 사탄의 가정-불행, 저주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2.성령과 사탄의 가정

<14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계속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

창6:4). 용사란 명성이 있는 사

람, 권력과 힘을 쥐고 세상을 흔

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노아가 

살고 있었던 때 세상의 풍조는 

네피림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유명한 사람들, 오늘날 연예인 

아이돌이거나 금수저로 태어나 

자란 아이들로 당시 문화는 그

들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 뭔가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는가? 노

아 또한 그의 자녀들을 세상 문

화에 따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이 어찌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

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

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

들을 집에서 교육하였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간 저 밑

에서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하

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 가치 

앞에 노아와 그의 아내는 조금

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주

는 가치를 좆지 않고, 세상과 분

리시킴으로 그들은 자녀를 성

공적으로 양육했던 것이다. 노

아와 그의 아내(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도 놀랍지만 부모

의 신앙대로 순종했던 세 아들

들도 참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어떤 교육기관이 더 

성공적인가 물어본다. 천만에! 

교육기관을 비교하지 말자. 세 

기관 모두 훌륭하다. 중요한 것

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 가

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코비드 세대를 아름답게 양육

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skc0727@yahoo.com

<8면에서 계속>

그러므로 구원하는 지식은 의

지의 전적인 의뢰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과는 다르

다. 에임스는 “신앙은 항상 복음

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

지의 행위를 따르고 그 행위에 

의존하는 지식이 없다면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하는 지식은 

없다”라고 설명한다(1권 3.3-4 

참고 2권 5.11-16).

이런 입장은 신앙은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17세기 초반

에 수립된 정통주의와는 크게 

달랐다. 결과적으로 에임스의 

신앙과 의지에 대한 입장은 정

통 개혁파의 의심을 받았다. 에

임스의 계승자로서 종교개혁 

이후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

과 경건 체계를 발전시킨 지도

자인 기스베르투스 뵈티우스

(Gisbertus Voetius, 1589-

1676)는 “구원을 의지에 귀속시

키는 사상은 이러한 사상을 공

개적으로 천명해온 유일한 신

학자인 에임스를 제외하고는 

개혁파 신학계에서 들어본 적

이 없다”고 말했다.

정통주의 개혁파 신학의 범주 

안에서 에임스는 “기독교는 성

령의 역사로, 활력적이고, 진심 

어린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갖게 한다”고 강조한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

께 부르실 때 사람은 수동적이

지만, 영적 은혜의 원리가 사람

의 의지 속에 심겨진다고 한다(

엡2:5, 1권 26, 24장). 회심의 문

제에 대해 에임스는 지성의 계

발이란 먼저 의지의 부패가 극

복되어야 하므로 회심을 가져오

기 불충분하다고 강조한다.
younsuklee@hotmail.com

<8면에서 계속>

성경속의 인물인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 모함을 받

아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

다. 마침내 형들이 찾아올 수밖

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 중 하나

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

을 대신하여 종으로 머무르겠다

고 할 때, 더 이상 자신을 팔 때

처럼 질투와 이기심이 많은 형

제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때에야 요셉은 형제들 앞에 “나

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

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근심하

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

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

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45:4-5)라고 말합니다.

이혼의 과정 중에 용서가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말

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적합한 

때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

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

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아버

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5).
hyojungyoo2@yahoo.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코비드(COVID-19)...

한부모 가정 사역

새 노래  새 통역판

투 고 시

뿅 뿅 뿅

on  on  on

짹 짹 짹

드류 드류 드류

저녁새 울음소리

통역해 보면

음색은 한 가락

[세상이 슬프네]

아침새 울음소리

다시 통역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려니

[Bird, Joy comes in the morn]

[주] 시편30:5 “저녁에 울음이 기숙해도 아침엔 기쁨이 오

리라”는 말씀대로 1분에 1명 사망 큰 골짜기지만 길 ,진리, 생

명 주 예수 동행하시면 기쁜 새아침 올 날 바라보며…

조의호 목사
(뉴욕성화교회 목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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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목사의 최근 저서 “산

상수훈”이 히스핑거(본지 자매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라

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중국어로도 번역돼 책 뒷면에

서부터 반대로 제본돼 있다. 즉 

한권에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

두 있다. 책은 코비드로 인해 

미국에는 최근에 도착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배부 중에 있

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이라

면 대부분 잘 알고 있기에 친밀

하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새

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서는 깔끔한 디자인

과 제본으로 읽기에 편하고 내

용은 신실하다.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저

자 강기봉 목사는 “매년 1-2회 

방문하는 선교지의 한 지역에

서 ‘산상수훈’을 몇 회에 걸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

습니다. 뉴욕에 돌아와 준비하

는 중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목적을 누리게 됐

습니다. 이 고귀한 은혜를 저와 

선교지만 누리는 것이 아까워 

교회(뉴욕백민교회) 주보에 매

주 1-2면씩 별지로 게재했습니

다. 약 7개월이 지나면서 90대

를 눈앞에 두신 장로님이 '책으

로 남기지요'라고 제안하셨습

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책을 준비하던 중 인

근교회 권사님(70대 중반)이 '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백성들

도 읽게 하지요'라는 권고를 했

고 때맞춰 중국어 번역 자원자

가 나오게 되고 “산상수훈” 책

을 2개 국어로 발행하게 된 것

이다.

강 목사는 산상수훈을 연구

하면서 이 보훈은 '만국통상어'

임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말한

다. 

“흙으로 지음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면 누

구든 공감할 수 있고, 따라 살

아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감격한다. 

강 목사는 또 “산상수훈은 바

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며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모든 족

속으로 복음을 듣게(마28:19-

20)'하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

듯, 저의 삶도 복음을 심는데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설

명했다.

책은 프롤로그에 이어 제 1장 

팔복-그리스도인의 특성(5:3-

12), 제 2장 세상 속의 그리스

도인(5:13-16), 제 3장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5:17-48), 제 

4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6:1-34), 제 5장 지혜로운 그

리스도인(7:1-12), 제 6장 그리

스도인의 선한 목표(7:13-27), 

제 7장 그리스도인의 권세

(7:28-29)와 마지막에 ‘글을 맺

으며 종점...’이라는 제목으로 

마치고 있다. 

각 장마다 처음에 본문을 싣

고 소제목에 따라 차근차근 설

명해 나간다. 하나님 왕국의 실

제와 그 윤리적 표준을 제시하

는 산상수훈, 이를 따라가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산상

수훈은 그 지표가 된다. 어려운 

신학적 접근이 아닌 쉽게 읽을 

수 있기에 어려운 이 시기에 마

음을 추스르는데 좋은 안내자

가 될 듯하다.

또 2권의 책을 준비 중에 있

다는 강기봉 목사는 “앞으로 바

라는 바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십계명, 우리의 복 하나님의 부

르심, 창세기의 네 인물 등을 

중국어와 함께 발행할 수 있기

를 소망합니다. 선교 현지 방문

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문서사역으로라도 공백을 메꾸

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현실적

인 여건이 구비될 수 있기를 기

도합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책은 한글판 103페이지, 중국

어판은 80페이지로 총 183페이

지다. 책 구입문의는 히스핑거(    

www.hisfingermall.com) 혹은 

저자(kangkibong@hotmail.

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가격

은 10달러(우송료 별도).
<유원정 기자>

하나님 왕국의 실제와 그 윤리적 표준 제시

저자 강기봉 목사

새책소개새책소개

“산상수훈”-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  출  처 : jp@midwest.edu 

온라인도 현실임을 강조하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

용하고 있던 온라인 영역은 코

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확장돼 

이제 삶과 분리할 수 없는 현실

이 됐다. 노라 존스 목사도 “미

국인들의 75% 이상이 소셜미디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만약 당신이 사역하는 도시

의 75%가 모여 있는 곳이라면 

교회지도자로서 당연히 찾아가

지 않겠습니까?”라고 도전한다.

온라인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

들이 생각 없이 화면만 보고 있

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가

미해 온라인 영역도 현실감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그룹 모임 중에 미

션을 줘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건

을 가져오게 하거나, 모임에 역

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실제적

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리더는 영상의 조회수

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이 언제 

컨텐츠를 그만 보고 언제 참여가 

끊겼는지 분석해야 한다(페이스

북이나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

서 분석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

공하는 도구를 활용하면 된다). 

분석 자료를 보면 누가 가장 많

이 참여하는지, 누가 가장 많이 

댓글을 생성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

들을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댓글 등

으로 “가장 많이 참여해주신 10

명께 감사를 드립니다!”하고 구

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거나 시상

을 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 또한 현실이다. 

사정상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온

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라인 영역에 현실감을 불어넣어

야 한다. 

레비 루스코 목사는 실시간(

또는 녹화본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온라인 예배 음향”이

라고 강조한다. 그는 “의외로 많

은 교회의 온라인 예배 음향이 

나쁘다”며 예배에 오롯이 집중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 음향을 살펴보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

럼 음향과 시각적 요소는 온라인 

영역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레비 루스코 목사는 “온라인

에서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이미지와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 알고리

즘이 쉽게 바뀌듯, 사람들이 원

하는 것은 쉽게 바뀝니다. 사람

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

뀔 때마다 캐치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라며 현실감을 불어넣기 

위해 온라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온라인 사역이 오프라인 사역과 

동일하게 현실적인(real) 사역임

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사역이 사장되지 않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캐리 뉴호프 목사는 “언제 일

상으로 돌아갈지에 대해 질문하

는 분들께 ‘이것이 새로운 일상

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현재 

온라인교회를 사용해 사람들이 

오프라인 교회건물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목사님

들이 사람들을 오프라인 건물을 

통해 온라인교회에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오프라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 명이 모일 수 있

는 건물이 없어도 작은 방에서 

만 명을 온라인으로 모을 수 있

는 시대가 됐다. 이제 오프라인 

건물을 사용해 온라인 영역의 사

람들에게 다가가는 리더십이 필

요하다. 

좋은 온라인 사역자는 온라

인 사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

는지 잘 알고 믿는 사람이다. 단

순히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 아

니라(not tech-savvy), 사역에 

익숙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다(mission-savvy, people-

savvy). 사람들을 온라인 영역에

서 연결하고, 의도적으로 참여를 

유발하며, 온라인 영역을 오프라

인과 동일한 현실로 만드는 리더

십을 가질 때, 피할 수 없는 온라

인 사역의 고봉을 정면 돌파해 

정복하게 될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해 동일한 경험을 하는 데까지 연결 

의도적 참여 유발로 양육하며 교회사역 동참하도록 

온라인을 오프라인과 동일 현실로 만드는 리더십!
Careynieuwhof.com, 온라인 사역의 미래 다룬 비대면 서밋 통해 사역의 실제와 전략 소개(하)


